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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연구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담론화 된 ‘나이듦’의 의미
를 여성의 경험으로 재개념화 하고자 한다.여성의 목소리로 담론을 드러
내고 젠더화 된 ‘나이듦’의 담론이 구성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개인은 상상력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경험을 구성하고
담론을 재구성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경험은 담론 안에서 구성되어 의미
화 되는 것으로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구성하지 않는다.같은 나이대의
여성도 주체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동일한 나이대의 동일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생애주기에 따라 정해진 삶을 살
아가도록 시스템화 된 사회는 각기 다르게 조건 지워진 여성들의 삶을 배제하
고 단일한 것으로 ‘여성’을 범주화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하는 ‘나이듦’은 자신의 구체적 맥락에
서의 ‘경험’과 ‘기억’으로 체화된 것이다.여성들이 위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이듦’에 대한 의미화가 구성된다.여성들의 경험은 담론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미 해석이다.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담론의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여성의 ‘나이듦’이 부정적으로 담론화 된 사회
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나이듦’을 듣는 것은 담론의 구조와 맥락들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여성들은 담론 안에서 경험을 가지며 경험을 통해 주체로 구
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젠더화 된 ‘나이듦’으로 구성되고
있는 ‘중년여성’담론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
으로 ‘나이든다’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는 젠더를 체화하는 방식처럼 수
행적으로 체화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나이’의 파악은 중요하다.한
국 사회에서 ‘나이’는 일상적인 삶에 작용하는 통제수단이 되었다.‘나이’에 따
라 시스템 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생애주기에 따라 인생과업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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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기준으로 작용한다.개인은 일생을 ‘나이듦’의
경계에서 ‘나이대’에 맞는 ‘평범한’삶을 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나
이듦’에 따라 세대를 범주화하고 각 세대에 맞는 ‘적합한’삶을 영위하도록 하
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통제 전략이
다.‘나이듦’의 범주화는 ‘정상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삶에 자연화 되었다.
‘평범한’,‘정상적’이라는 규범화의 전략은 ‘다르게’상상하는 삶을 ‘비정상’으로
간주한다.이러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개인에게 작
동하면서 다르게 구성되는 삶의 맥락들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나이듦’을 ‘자본화’한다.여성의
몸은 ‘젊고 건강한’것으로만 존재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은 여성
의 몸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소비주체로 등장시켰다.미디어는 ‘과학
적이고 체계적으로’관리된 여성의 몸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에게 ‘경쟁력 있는
몸’이 되라고 경고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것’으로만 유효한 여성의 ‘나
이듦’은 소비시장의 전략으로 아주 유효하다.날로 커지는 성형 산업과 미용 산
업은 여성의 ‘늙음’을 지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 스
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젊음’을 욕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듦으
로써 여성들 스스로 ‘늙음’과 ‘젊음’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되었다.여성의 ‘나이
듦’은 남성들과 달리 젠더화되어 구성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일생동안 ‘젊은’여
성이기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에 위치 지운다.

셋째,‘중년여성’담론은 ‘나이듦’을 범주화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
의 전략적 의도로 구성된 가부장제의 산물이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듦’의 범주화의 맥락으로 담론화 된‘중년여성’담론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담론화 된 것이다.‘중년여성’을 대표하는 ‘빈둥지 증후군’,‘폐경’등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
들에게 ‘몸’은 ‘여성성’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야 하
는 ‘노동육체’로 존재한다.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젊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몸 관리’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선 ‘시
간’과 ‘돈’이 필요하다.그러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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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
는 돈은 그리 넉넉치 않다.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부정적으
로 담론화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범주화하는 ‘중년여성’담론은 각 주
체들이 의미화하고 있는 맥락들을 은폐한다.

넷째,여성들이 ‘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들의 축적된 생애에서 ‘기억’
과 ‘해석’으로 선택된 것들이다.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여성의 ‘나이듦’이 문제로 드러나
는 것은 여성들의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비전 없는 미래’를 맞게 될 위기에 놓
이도록 하는 결핍된 사회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
이 가부장제 권력에서 자신을 살아남게 하는 수단이 됨을 확인한다.자신을 둘
러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몸을 통해 체화하며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여성들
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늙음’을 의미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몸이 아
닌 자신의 ‘늙어가는’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로 시스템화 된 한국사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욕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나이듦’은 ‘나
이 들어버린’어떤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
는 삶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본 연구는 이성애적 결혼제도에서 ‘정상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나이듦’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제도 밖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는 것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듦’을 맥락화 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정상성’으로 간주되는 이성애 결혼제도 안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를 갖는다.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족제도’안에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
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조건’을 드러내고
‘나이듦’을 새롭게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
되는 ‘나이듦’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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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한국사회는 일상적으로 ‘나이’를 묻는다.이성애 사회에서 상대방의 젠더
를 알지 못하면 공포를 갖는 것처럼,연령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나이’에 대
해 빠르게 파악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한국사
회에서 ‘나이’는 젠더를 체화하는 방식처럼 수행적으로 체화되는 위계주의적
사회의 산물로 구성되어 왔다.자발적으로 ‘나이듦’의 위계를 수행하면서 누구
나 당연하게 ‘나이’로 인한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생애동안 경험한다.생애주기
연령주의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일생을 결정짓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는 각 연령대를 범주화하여 나이대에 맞는 역할과 규
범을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보편적 삶’을 살도록 강제한다.일상화된 ‘나이듦’1)
의 범주화는 다양한 삶의 맥락에 위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상상하기 힘들
게 한다.‘보편적 삶’이라는 일관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삶
을 상상하지 못한다.‘～다워야’한다는 신화는 정해진 규범과 역할에 맞는 삶
을 영위하도록 한다.

특히,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을 모델로 한 생애주기 가설은 교육체계와

1)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나이(age)'와 ‘나이듦(aging)'을 구분해서 쓰려한다.맥락에 따라 같은
의미로 통용될 수 있겠으나 ‘나이’가 아닌 ‘나이듦(aging)’으로 쓰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은 단
절되고 단일한 ‘물리적인 시간’에 고정된 주체로 ‘나이듦’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연속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삶의 과정‘중’에 자신의 삶과 ‘나이듦’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함이다.김은실(2001)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몸의 기능의 변
화를 동반하는 과거와의 불연속을 매일 생산하는 과정이다.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장치
들 속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나이가 드
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일상에서 모호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본다.김은실,“몸의 경
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을 제의하며”,『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또
하나의 문화,2001),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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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등에서 여성들이 제한적으로 역할을 배정받게 한다.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2)는 여성을 사적인 사회관계에 놓이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애를 20
～ 30대에는 결혼․출산․양육으로,40대에는 가족성원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
한 역할로 규범화되면서 여성들은 평생을 딸,엄마,아내라는 성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성역할로 규정지어진 여성들의 삶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위치한 여성
들의 경험3)을 배제한다.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맞는 몸을 규정하는 남성중심의
규범은 일상적으로 여성들에게 체화된다.이에 ‘∼다움’의 규범이 지배하는 남
성 생애주기 사회에서 구조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듦’은 곧 ‘늙음’이다.‘젊음’의 가치만을 추구하
는 사회는 ‘늙음’과 ‘젊음’의 이분법을 만들고 자원배분으로서의 위계를 가른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젊고 건강한’것으로서의 ‘여성성’은 ‘젊은’
여성들도 ‘나이듦’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게 하면서 세대간/내에 있는 여성들
에게 ‘나이듦’에 대해 갈등하고 저항하게 한다.그러나 20대에 가지고 있는 ‘젊

2)“고대 세계에서 가족경제의 사적 공간은 궁핍과 결핍의 영역이었던 반면,시민들의 공적 영
역은 자유와 동일시되었다.가정이란 사적 영역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던 존재들(노예와 여
성들)에 의한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연관되었다.개인적 자유가 하나의 가치로 신장되는 데는
개인주의,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정 단위의 생산적 기능을 멈추게 한 가정과 경제의 제도
적 분리,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개인의 공적 생활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거대한 관료의 발달
이 전제된다.자본주의적 산업화,공리주의적 개인주의,그리고 국민국가의 연합은 공적 세계
와 사적 세계의 구분이 부상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제공했다.근대사회에서 이 구분의
주요한 측면은 사적 공간이 특히 몸을 돌보기 위해서-자녀생산,사회화,노동력 제공처럼-
존재하는 가정의 친밀성과 정서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이다.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성․중립성․형식성과 객관성은 사적 가정에서의 특정성․정서성․비형식성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었다.”브라이언 터너(임인숙 역),『몸과 사회』,(몸과 마음,2002),p.135.

3)“경험은 무엇이 발생했는가를 차이와 유사성을 성립시키고,“반박할 수 없는”지식을 주장하
는 방식으로 기능한다.경험은 이미 해석인 동시에 해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경험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명한 것도 간단한 것도 아니다.그것은 항상 경쟁적이고,따라서 정치적이다.
경험은 담론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여성의 경험은 이미 담론에 대한 해석이고 담론이다.
우리는 담론을 통해 주체들을 위치시키고,주체들의 경험을 생산하는 역사적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경험은 우리들의 설명의 기원,즉 어떤 지식이 생산되는가에 대한 증거이다.경
험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체성들을 역사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이런 종류의 역사화는 문제화되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실천의 토대라고 주장했던 많
은 동시대의 역사가들에 대한 대답을 나타낸다.역사화는 경험을 포함하여 당연한 것으로 흔
히 받아들여지는 모든 설명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함의한다.”Scott,JoanW.(1992),
"Experience",JudithButler&JoanW.scott(Eds),FeministTheorizethePolitical,New York
andLondon,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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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노후’와 ‘죽
음’에 대해 ‘예상하지 못함’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도 하지만 늙는다는 것을
부정하게도 만든다.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정확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
지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20대의 ‘젊은 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자신의 삶
에 지속되어 온 삶의 조건과 상황을 확인하고 그 조건 속에서 살아내 온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여성의 ‘나이듦’을 들어본다는 것은 여성들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며 그 이야기는 곧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왜 여성의 ‘나이듦’이 ‘늙음’과 같은
의미로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회이다.

이러한 ‘나이듦’에 따른 범주화의 맥락으로 ‘중년여성’담론이 존재한다.
생애주기로 가설화 된 개인의 삶은 ‘나이’에 따라 삶의 과업이 구성된다.특히,
인생의 중간이라는 ‘중년’은 한국 사회에서 유독 특징적으로 담론화 된 생애주
기 가설이다.한국 사회에서 ‘중년여성’담론은 남성중심 규범에서 여성의 ‘나
이’가 어떻게 젠더화 되어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젊음’을 가치 지향
하는 사회는 ‘젊은 몸’을 욕망하며 여성은 ‘젊고 건강한 여성’이거나 ‘어머니’로
존재한다.‘나이든’여성들 스스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젊은 몸’을 유
지하도록 강제하는 구조가 존재한다.‘중년여성’에 관한 담론은 ‘나이듦’의 경계
를 만듦으로써 여성들을 생애동안 ‘늙지 않는’여성이 되도록 한다.그것은 어
떤 특정한 나이대의 범주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주화는 다양한 층
위에 있는 여성들을 단일한 ‘여성’들로 묶어내면서 다양하고 특수한 여성들의
경험과 맥락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정상화’된 ‘나이듦’의 규범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나이듦’에 대한 경험들을 획일적인 것으로 만든다.여성의 삶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중년’이란 범주화로 축소화하여 여성들의 다층적인
경험들을 은폐한다.과연 누가 ‘중년여성’인가.‘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른 ‘중년
여성’의 범주화는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가.가부장제가 ‘중년여성’이란 범주화
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며,여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하는가.

‘중년여성’담론은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젊거나 혹은 ‘늙
은 여성’이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삶의 기제이다.이는 미디어 권력이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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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생산,유지된다.미디어는 여성의 ‘나이듦’을 이용해 광고와 의료산업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한다.‘나이에 맞지 않는 몸짱·얼짱4)’이거나 ‘나이 들
어 보이는 얼굴’등은 여성들의 ‘몸’과 ‘나이’를 동일시하는 현상으로 여성들은
‘나이듦’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경험한다.

미디어는 특화된 ‘전문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늙음’을 지연시키는 소비전
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우리는 너무나 쉽게 ‘늙음’을 방지하고 지연시
키는 광고들을 접하면서 ‘늙지 않는’몸을 욕망한다.미디어에서 ‘젊은 몸’으로
만 존재하는 여성육체는 개인의 욕망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강력한 미디어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나이’는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지만 ‘늙음’은 통제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젊은 몸’을 욕망하게 된다.

그러나 욕망하는 여성들이 모두 ‘젊음’을 취할 수는 없다.‘나이’라는 것은
계층,계급,성별 등 삶의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나이듦’은 보
통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스
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별과 계급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정치적
이고 계급적인 제도이다(정희진,2005).특히,상대적으로 자원과 권력이 없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일생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가 힘
든 여성들은 ‘나이듦’에 대한 체화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
다.여성들의 나이 들어‘감’이 곧 사회적 약자로서 계급화 되어가는 것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젠더화 된 ‘나이듦’은 여성들의 생애5)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나이듦’을 체화하고 의미화하고 있는지 간과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과 다르게 생애주기화 되는 여성들의 ‘삶’,‘나이듦’은 은폐되어

4)몸짱·얼짱 신드롬은 인터넷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40대의 나이에 20대의 몸을
가진 ‘몸짱아줌마’의 출현으로 여자연예인 뿐만 아니라 꽃미남 얼굴에 근육질 몸을 가진 남
자연예인들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성공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5)박성희(2003)는 생애사연구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
(reconstruktionofErfahrungen)은 연속된 발달의 과정이므로 여러 가지의 인생시기의 경험
이 축적되어,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직선상의 발달과정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
는 과정”이라고 말한다.진행중인 삶의 과정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나이듦’이 구
성되고 있음이다.박성희,“여성학에서의 질적연구”,『제19차 춘계학술대회』,(한국여성학
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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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은 생산되고 유지된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정치적이고

성별화 되어(gendered)있는 여성들의 ‘나이듦’을 여성의 목소리로 언어화하고
자 한다.가부장제 사회는 ‘평범한’여성들의 ‘구체적’행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
는다.이에 본 연구는 ‘평범한’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개인적인 것
이 정치적이다”라는 명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내가 만나는 사십대 여성들은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다만 나이보다 젊고
늙어 보임,내 나이를 남이 어떻게 여기는지 등 남들의 반응에 예민하다.나이 때
문에 나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목가에 주름이,유행이라 입고 싶은 디자인의
옷을 체형 때문에 못 입게 될 때 그때서야 나이를 생각한다.여성들은 나이보다는
자기 외적 조건-자신이 속한 외적 환경에 따라 경험의 세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만난 상대에게 나이를 묻기보다 눈치로 대충 짐작하거나 자녀가 몇
학년이냐고 묻는 일이 많다.이는 여성들 스스로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화할 생각
이 없고,나이에 따라 경험의 세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6)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생물학적인 나이로 자연화 된 생애주
기 연령주의 사회를 살펴보고,여성들의 ‘생애’동안 구체적인 ‘삶의 조건’안에
서 ‘나이듦’의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생물학적 나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으
며,젠더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는 어떻게 담론화 되고 있는가?

둘째,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계급화 되는가?그 맥락에서 자리하고 있는 ‘중년여성’담
론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나이듦을 ‘의미화’하는 과정에 어떤

6)김정명신,“사십대,나를 지켜보는 나”,『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또 하나의 문화,2001),
p.123재인용.연구자는 ‘나이듦’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구조화하는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자 하며 여성들이 ‘나이듦’을 부정/긍정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의 맥락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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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

셋째,‘나이듦’은 여성들의 ‘구체적 현실’과 ‘삶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의
미화 되는가?‘나이듦’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소통의 방식으로 재개념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BBB...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참참참여여여자자자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은’연구자에게 ‘나이듦’을 이해하는 맥락을 허락
하지 않는다.연구자가 ‘나이듦’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연령규범’사회에서
‘나이든’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이었다.‘연령규범’에 맞게 살도록 규정지어진 사
회에서 연구자는 ‘젊은이다운’삶을 영위하도록 강요받는다.즉 ‘젊은’세대로
규정되는 연구자는 ‘젊고 생산적인’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렇
기 때문에 ‘젊은’연구자가 ‘나이듦’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유
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다.

연구자의 주제선택과 고민은 상상력을 ‘충분하게’발휘해서 타자의 경험
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젊은’연구자가 어떻게 연구 참여자들과 ‘나이
듦’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연구자는 경험하지 않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연구자는 세대적
특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생물학적인 나이’로 자연화 된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이 자
신의 ‘늙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일을 초래할 것이다.‘늙음’은
가난한 계층에게만 ‘위기’로 찾아오는 계급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늙음’을 이야
기한다는 것은,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회가 상정한 ‘노인’으로 인정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나이듦’을 ‘늙음’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에서 ‘나이듦’
을 말하는 주체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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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나이듦’이라는 것이 ‘생물
학적인 나이’로 경계지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나이든’여성
들은 ‘다르지만 비슷한’삶을 살아가고 있으며,삶의 문제를 언어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삶의 ‘사실’들이 있다.여성들은 그 경험들에 협상과 저항을 반복하면서
삶을 구성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한다.

이성애적 가부장제의 결혼제도는 여성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나이’가 들수록,결혼해서 오래 살수록,‘여성’으로 살아가는 ‘노하우’를 터득하
게 한다.기혼여성들이 흔하게 던지는 “살아봐”라는 말은 그 노하우를 체득하
기 위해서 겪은 무수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대변하는 것이다.가부장제는 여성
들을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
임감을 갖도록 한다.가족의 행복과 불행은 여성의 책임으로 가족이 행복하려
면 여성들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여성들을 둘러싼 삶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삶의 가능한 ‘태도’를 취한다.일상적인 여성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나이듦’이 단일한 방식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주의는 일상의 전복을 시도한다.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져 온 일
상,담론에 관해 던지는 의문과 고민이 더 나아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여성의 눈으로 보고,여성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대
한 질문에서 시작한다.그래서 연구자는 여성들의 ‘언어’에 주목한다.‘아줌마’
들의 얘기가 흔하게 무시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지나쳐버리는 ‘수다’는 ‘정
치로서의 말하기’7)다.우리는 이성애적 가부장제 결혼제도를 통해 ‘정상가족’을

7)"여자들끼리 만나면 ‘너 머리 어디서 했어?’부터 시작해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
지만,남자들은 그런 걸 ‘수다’로,‘하등 쓸모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곤 했다.그러면서 남자들
은 정치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한 가족의 가장이 되고,생활에 치여
정치 이야기가 시들해진 중년에 이르니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일,나름의 고민이 생
겨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진지하게 들어줄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인생 다 그렇지
뭐.그 얘긴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결국 남자들은 돈을 주고 젊고 예쁜 여자를 부르고,그
들과 더불어 광란의 밤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착각한다.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는 건 공허뿐이고,다음 달에 날아올 카드대금을 생각하면 한달내내 마음이 무겁다.”『한
겨레』,2006년 3월 23일자.여성들은 관계 맺기를 시도할 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말 걸기’
를 한다.여성들은 자신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있는 반면,남성들은
‘하찮고 무의미한 것’들이라 이름붙인 것들로 인해 자신은 ‘외롭고 공허한’관계 맺기를 하고



-8-

이루며 살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삶을 ‘예상’한다.이성애적 가부장제 결혼제도
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제들로 여성들의 ‘삶’을 짐작 가능하게 하면서 결혼
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어떤 ‘자발적 종속’을 하게 되는지 알게 해준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
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이성/감성이라는 이분법은 이성의 영역인 공적
영역을 보살피는 성역할을 여성에게 담당하도록 했다.여성을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사회는 여성들의 언어를 ‘감정적’이고 ‘비논리적’
인 것으로 의미화한다.그래서 여성들의 ‘수다’는 공적 영역이 아닌 곳에서 무
의미하게 ‘떠들어대는’일상적이고 감정적인 말로 간주됐다.그러나 여성들은
‘수다’를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 하는 것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는 방법론을 터득한다.

‘생물학적 나이’로 자연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 여성의 ‘말하기’
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자 한다.여성들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기력한 주체
로 서바이벌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사회관계망 안에서 긍정/부정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신의 ‘나이듦’을 바
라볼 수밖에 없고 경험은 그 위치에서 해석된다.여성들에게 ‘나이듦’을 묻는다
는 것은 살아온 ‘시간’을 묻는 것이며,일상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그것은 곧
여성들의 일상의 정치학을 보는 것이다.여성이 ‘나이 들어 산다’는 것이 무엇
인지 여성들을 둘러싼 다양한 ‘삶의 조건’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자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연구자가 생각하는 ‘나이듦’에 대
한 연구주제를 위해 결국 담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든’여
성들을 만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놓지 못했다.그러나 ‘중년’담
론에서 구성되고 있는 여성들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담론에서
이야기되는 ‘평범한’여성들은 실은 허구로 존재한다.가부장제 소비전략이 대
상화하고 담론화 하는 여성들은 ‘중산층’여성들이다.이에 연구자는 담론으로
구성된 ‘평범한’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중년’담론 안에서 여성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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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듦’을 구성하는 맥락과 함께 담론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의 목소리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래서 담론에서 삭제되고 있는
그녀들의 경험을 드러내기로 했다.8)

연구자는 2006년 9월 2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사는
기혼여성 10명을 심층 면접하였다.참여자들의 연령대는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대부분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들이다.현재 서울·경기지
역에서 살고 있으며 한명을 제외하고는 중졸 혹은 고졸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
이다.대부분 20대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4인 핵가족이거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여성들이다.면접 내용
으로 짐작컨대,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대부분으로 현재
‘여유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심층면접 방법을 택한 이유는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연구자가 이
해할 수 없는 관찰 내용,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제보자의 의도,생각,
감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유용하”(홍용희,1998)기 때문이다.40대 초반에
서 50대 후반의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여성들에게 면접 허락을 받거나 지인들
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져 라포형성이 쉬웠으며 면접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면접은 주로 참여자의 집이나 연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때로는
카페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면접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이후
녹취를 푼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은 비구조화 된 질문지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얘기와 자신이
생각하는 나이듦과 늙음,여성성에 대한 이야기 등 삶에 있어 나이듦의 경험들
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들어보고 여성으로 살아온 지난 생애에 대한 이
야기를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라 질문 내용
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원래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녹취록을 분석
한 결과,참여자가 말하고 있는 도중이나 질문이 끝난 뒤 연구자가 말하고자

8)“여자의 억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성 자체도 체계적으
로 표리부동한 일체의 관행들 속에서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케티 콘
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탠베리 엮음),『여성의 몸,어떻게 읽을 것인가?』,고경하 외
12인 편역(한울,1997),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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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질문을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연구자의 질문이나 설명은 참여자가 말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으나,참
여자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재해석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말과 연구자의 질문을 함께 인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살아온 ‘생’을 이야기 하는 것을 반가워하기도
하고,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또한 중간 중간 연구자에게 “내 말 이해하겠어?”
라며 ‘젊은’연구자의 이해를 확인하곤 했다.일상의 ‘나이듦’을 언어화하는 것
이,낯선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과 ‘나이듦’을 이야기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었을 것이다.그러나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면접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가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곤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평범하게’살아가고 있는 여성
들로 연구자가 결혼제도 안에 위치한 기혼여성들을 인터뷰 한 것은 ‘이성애 제
도’‘가부장제’‘가족제도’가 모두 통합된 사회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라 생각했기 때문이다.한국사회의 ‘평범함’이란 가부장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
도들을 모두 수행해내며 살아감을 의미한다.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결혼제도
안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온 여성들로 자신의 경험을 통한 결혼제도에 대한 이
야기는 가부장제 사회의 담론구조를 드러낸다.‘정상가족’시나리오에서 진행
되고 있는 ‘나이듦’의 담론화 속에서 연구자는 담론 안에 ‘위치한’여성들의 경
험을 들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내놓을 만한 학력 자본을 갖지 못하고 노동자
로 살아가는 여성들로 우리 사회에서 학력 자본과 ‘나이듦’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보여줄 것이다.또한 농촌지역에 사는 여성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나이듦’과 관련된 문화에 접근하기가 쉽다.‘나이듦’에 관한 문화코드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인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나이듦’
은 성,계급,지역,직업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는 개념이
다.가부장제 사회에서 맥락화 된 ‘삶의 조건’은 여성들이 삶을 구성하고 ‘나이
듦’을 의미화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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듦’을 의미화하는 방식이 다르게 구성된다.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담론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그것은 곧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나이듦’의 메커니즘
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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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터터터뷰뷰뷰 참참참여여여자자자들들들의의의 상상상황황황과과과 특특특성성성>>>9)

9)연구 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이이이름름름
(((가가가명명명)))

나나나이이이
(((배배배우우우자자자
나나나이이이)))

학학학력력력
(((배배배우우우자자자
학학학력력력)))

직직직업업업
(((배배배우우우자자자직직직업업업)))

결결결혼혼혼기기기
간간간///결결결혼혼혼
형형형태태태

자자자녀녀녀나나나이이이 비비비고고고

미숙 43(47) 중졸(고졸) 아르바이트(
사업)

22년/연
애혼

아들(19),
딸(17)

수정 46(47) 고졸(고졸) 아르바이트
(사업)

20년/연
애혼

아들(20),
아들(17)

시어머니(71),
시동생(43)과
함께 삶

영미 50(54) 고졸(대졸) 애 돌보기
(택시기사)

27년/연
애혼

아들(22)
딸(19)

시어머니(81)
와 함께 삶

은정 46(53) 중졸(중졸) 직장(직장) 27년/연
애혼

아들(26),
딸(24) 딸 결혼함

성순 45(51) 대졸
(박사졸)

아르바이트
(사업)

22년/연
애혼

딸(21),
딸(13)

진주 46(52) 고졸(고졸) 직장
(개인택시)

25년/연
애혼

딸(25),
아들(24) 딸 결혼함

순이 47(51) 고졸(고졸) 종이접기강사
(택시기사)

24년/중
매혼

딸(24),
아들(21)

정애 51(53) 고졸(고졸) 옷가게
(직장)

22년/연
애혼 아들(22)

숙희 57(62) 중졸(고졸) 애 돌보기
(직장)

33년/중
매혼

딸(32)
딸(29)
딸(27)
딸(24)
아들(21)

혜연 55(61) 중졸(중졸) 직장(직장) 28년/연
애혼

딸(28)
아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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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생생생애애애주주주기기기(((llliiifffeee---cccooouuurrrssseee)))연연연령령령주주주의의의 이이이데데데올올올로로로기기기

111...생생생애애애주주주기기기(((llliiifffeee---cccooouuurrrssseee)))연연연령령령주주주의의의:::‘‘‘나나나이이이듦듦듦’’’의의의 규규규범범범화화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생애주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시스템화 된다.생애
주기에 따라 구조화 된 사회 시스템은 개인을 ‘일정한’패턴으로 포맷화한다.
개인을 ‘일정한’삶으로 규범화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성’의 가치로
서이다.

생애주기(life-course)연령주의는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이듦’을 특정연령그룹에 대한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의 현상인(김소영,
2005)‘연령주의(ageism)’의 맥락으로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배하
고 통제하는 전략이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드러내
기 위한 것이다.생애주기(life-course)연령주의는 ‘나이’에 따라 개인의 일생을
보편적으로 고정하는 범주화와 함께 각 단계에 맞는 기대규범(normative
expectation)을 요구한다.기대규범은 나이에 맞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규범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게’존재하는 보편적 삶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다.생애주기
(life-course)연령주의는 개인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일정한 패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다.자연스럽게 일상화 된 생애주기(life-course)연령주의
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었고,그 범주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개
인들의 프로젝트는 시작된다.

한국 사회는 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이든’개인들
을 집단화하여 호명한다.자본주의 사회는 특정한 ‘통제집단’의 형성과 함께
‘생산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제집단’을 이질화한다.생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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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자를 ‘나이’로 구분하면서 ‘나이든’개인의 삶을 결정한다.‘나이든’개인
들의 집단화는 ‘나이든’개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듦’의 공포를 갖
게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성,계급,연령,지역 등)에 놓인 개인들의 경험
은 배제되는 것이다.한국사회의 ‘나이듦’은 특정연령집단의 차별현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적으로 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된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집중한 Mead(1962)는 규범의 형성과정을 ‘일반
화된 타자(generalizedothers)'로 설명하고 있다.즉,한 개인이 전체사회를 대
표하는 일반적인 타인들이 어떻게 행위하는가를 관찰하고,그 규칙과 원칙을
수용하여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범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반화된 타자의 규범’과 ‘개인의 규범’은 환원적(feedback)과정을 거치
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나간다는 것이다(이금룡,2005).정상화 된 ‘나이듦’
의 규범은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평균적’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로의 진입은 ‘평균적’삶을 살아가기 위
한 물적 토대이다.예를 들어,‘학령기’,‘결혼적령기’,‘취업’은 ‘나이’에 대한 사
회적 태도가 반영된 ‘제도’들이다.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체계에 대한 영
향을 부모로부터 받는다.그것은 이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교육체계가 차지하
는 비중을 보여준다.아동기10)가 되면서부터 교육체계에 진입하고 역할을 수행
하게 되면서 학령기가 존재하게 되고,학교체계는 유지된다.“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라는 말속에 ‘나이’에 의한 학령기 구분과 세대적 분리가 담겨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나이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거리11)는 사회
10)“17세기 이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아이 혹은 어린이(child)라는 관념은 의존이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었다.주인(master)에 대해 의존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예를 들어
종복,직공,군인 등이 모두 어린이라고 불려졌다.예를 들어 장인(master)은 그의 도제에게
”Comealong,children,gettowork"라고 말했으며,지휘관은 그의 부하들에게 “Courage,
child-ren,standfast"라고 용기를 북돋았다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최전방에서 위험에 노출
된 부대는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
서의 어린이는 이 시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아이들은 다른 많은 연령기의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지 않은 채 그저 섞여 있었다.”서울 사회과학연구소,『근대성의 경계를 찾아
서』,(새길,1997).

11)“고희(古稀)넘긴 할머니 학사모 쓰다.”“71세 할머니,관광정보과 졸업생"
“고희(古稀)를 넘긴 할머니가 대학생활을 마치고 학사모를 썼다.주인공은 김서운(71.金瑞雲.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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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재된 편견을 잘 보여준다.또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장년기에 요
구되는 ‘결혼제도’로의 진입은 성별에 따라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분리하고
성역할을 나눈다.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갖기’는 현대인으로 살아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그러나 노동시장의 생산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는 각
종 선발과정과 퇴직에 연령분리를 둠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생애주기(life-course)연령규범은 개개인의 삶을 세대적 ‘보편성’안에 위
치 지움으로써 세대규범에 맞지 않는 다양한 개인들을 ‘아웃사이더’혹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는다.12)그러나 우리는 다만 ‘정해진’규범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뿐이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나이듦’
에 따른 적합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규범화한다.

그러나 주로 연속적 삶(학령기,직업기,노년기)으로 구획된 생애주기
(life-course)는 남성을 모델로 구획된 것이다.남성과 달리 결혼,임신,출산,육
아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생애주기(life-course)는 연속적으로 구획되어진 사
회시스템 안에서 분절된 경험을 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서의 성차별,가족제도에서의 성별분업 등을 경험한다.

윤택림(1996)은 여성의 일상세계는 남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여성 내
에서도 그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복합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본다.그
에 따라 가시적/비가시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

주 서구 양동)할머니.2003년 전남도립대학인 남도대학 관광정보과에 당당히 합격,어린 손
자뻘 학생들과 2년여 대학생활을 마친 뒤 15일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았다.매일매일 학교버
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빼먹지 않고 들어가야 했던 수업도 힘들었지만 '청소하는 할머니야','
손녀따라 왔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하지만 구입하기 힘
들다는 책도 어디서 구했는지,함께 식당에 가자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준 손자 같은
어린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2년을 버텼다."『연합뉴스』,www.stoo.com,2005년 2월
15일자.

12)각 개인의 “정체성은 나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지위와 그 지위에 결부된 역할
에 관한 일련의 정의들로 구성된다.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정의를 자신을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동일성을 포함하고 있다.
지위로 요약되는 사회적 관계가 ‘나’라는 주체가 서 있는 자리와 동일하며 역할로 요약되는
규범의 집합이 내가 선택하는 혹은 당위를 간주하는 행동의 집합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동
일성이다.”이혜숙,“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즘”,『젠더를 말한다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
남』(박이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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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는 것과 그 의미화라고 볼 수 있다.이때 여성의 일상세계는 종래의
사적,공적 영역을 가로질러서 공식적,비공식적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으
로 여성의 삶의 구조적 조건들과 여성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기존의 사회통념으로
인해 결혼,출산,등 가족 형성의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들은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따라서 생애단계상 차이는 같은 여성 내에서 이질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조혜선,2000).

여성의 일생주기는 나이의 다양한 단계(사춘기,처녀막 파열,수태,임신,
출산,수유,어머니 노릇,자녀교육,갱년기)를 명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사건
으로 특징 지워지며(이리가라이,1996),체화되는 여성의 불연속적인 경험들은
여성들에게 다른 생애주기를 구조화하는 것으로,이에 여성들의 생애주기는 여
성들이 겪는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13)

가부장제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경험은 역사적 ‘시간’14)을 통해 드
13)인류학에서 초기 여성 생애사 연구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이나 실천적인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고,남성 인류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여성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려는 비교적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초기의 여성 생애사들 중에는 인류학자인 남
편의 인류학 현지답사에 동행한 여성들에 의해 기술된 것들이 많다.이들은 성별분리가 엄격
한 조사지에서 남성인류학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여성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주고,여성세계에 대해 남성들이 갖기 쉬운 편견과 오해를 시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생애사는 인간의 삶과 사고에 성(gender)은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성이
라는 변수에 의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동일한 사
건이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여성의 통합되고(unified)보편적인
역사적 경험은 없다.특정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어느
사회에서든지 각 여성은 단순히 한 특정 사회범주의 성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공존하고 경
쟁하는 사회집단과 관계들에서 나오는 독특한(unique)여성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 ….”(Matthews,
1984).이 시선은 상호작용을 하는 여성들의 계층,인종,연령,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윤형숙,“여성생애사 연구방법론”,『여성연구』,제3권 1호,(목표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5).

14)“체험시간의 입장에서 말하면,진정한 시간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가리키는 그런 것-
그것은 약속할 때나 필요한 시간일 뿐이다-이 아니라,삶의 시간이다.이 시간은 각자의 인
생 체험에 따라 달라지는 질적․상대적 시간이다.체험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균일한 절
대적 시간이란 있을 수 없고,각자의 체험 내용과 각자의 인생행로가 있는 각자의 시간이 있
을 뿐이다.…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문제이다.인생은 각자의 삶이기 때문
이다.”소광희,『시간의 철학적 성찰』,(문예출판사,2001).여기서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부장제라는 역사적 토대에서 살아내 온 ‘온전한 힘’으로,여성들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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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여성들이 ‘살아온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사적 물적 토대와
각자 여성들이 위치15)한 삶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정치적 그리고
물질적 맥락이 경험을 만들고 통제한다고 제안하며,여성의 경험은 특수한 역
사적,문화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을 특징짓는 계층,인종,민족,젠더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제안한다.”(넬슨,2005).

222...연연연령령령차차차별별별주주주의의의

연구자가 ‘나이듦’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노년’에 대해 이야기
했다.최근 한국사회의 이슈는 ‘노년’이다.더 정확히 말하면,인구고령화에 따
른 노인16)인구에 주목하고 있다.17)그러한 연구들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이

일하지 않은 경험과 삶의 조건에서 겪는 느낌,생각,욕망 등을 포함한다.
15)리치에게서 ‘위치’란 “지정학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언어로 중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
적으로 가상적 관계들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이,인종,계급,지역 등 모든 사회적 변수가 이에
해단된다.로지 브라이도티,『유목적 주체』,(도서출판 여이연,2004).

16)‘어르신’이란 말과 고령화사회 해법,“며칠 전 노인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노인들에게 일자
리를 알선하기 위해서 주최한 박람회의 명칭은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였다.많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용어로 노인이나 고령자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언뜻 보기에도 이것
은 호칭의 인플레다.과거에는 ‘늙은이’라는 호칭에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의미가 전혀 없었
다고 한다.‘젊은이’라는 호칭은 지금도 따뜻하고 친근하게 쓰이는 데 비해서,‘늙은이’라는
호칭은 ‘노인’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다시 ‘어르신’으로 바뀌고 있다.진심으로 존중하는 마
음이 없다 보니 원래 쓰던 호칭은 자꾸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존경심을 나타내기 위
해서는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어쨌거나 ‘어르신’은 느낌이 좋은 우리말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을 권장할 만한 호칭이다.그러나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어르신’을 채용하라고 권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한겨레』,www.hani.co.kr,
2006년 10월 22일자.사회가 ‘노인’의 호칭에 부여하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없애기 위해 계속
해서 대안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그러나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대안적 개념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노인’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
이다.본 연구에서는 담론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원래의 의
미를 되살리고자 한다.

17)“고령화 속도 18년…초고령자수 급증,2030년 노인 부양비용 지금의 3배 추산,일 할 기회
확대 -신체적 자립방안 시급.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노인인구가
459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9.5%로 추계하고 있으며,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3%(716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즉,향후 10여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시
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을 정점으로 전
체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그 중에서 노인인구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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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주의 이론이다.
연령차별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했던 Butler(1975)는 연령차별을 “마치 피

부색이나 성별에 따른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연령차별주의는 노인
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일련의 차별”로 규정짓는다.틀에
박힌 고정관념의 산물인 연령차별주의로 인해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자신들과
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이는 특정의 연령집단에 해당하는 사
람들에게는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이
들을 근원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는 장치를 제공하여,결과적으로는 성차별주의
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
이다(박종우,1999).

연령차별주의는 ‘젊음’/‘늙음’의 이분법에서 나이에 따른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나이 든’사람들을 ‘노인’이라 호명하고,사회적 관계망 안에
서 배제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을 조사한 결과,‘불친절하다’,‘무능하다’등의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18)이는 TV에서 주로 슬프거나 아프거나,상황이 어려운 노인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이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나이 먹음’에 대한
공포가 ‘노인혐오’로 드러나는 것으로,매체에서 보여지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
리가 의식/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편견들이다.

이금룡(2005)은 노년기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분리이
론(disengagement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theory)을 제시하고 있다.분리
이론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성원은 중년기 역할체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분리 혹은 이탈되는데 사회 체제의 유지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보편적이고,불가피하다는 것이다.활동이론은 분리이론과 반대의 입장으로 노
년기에 접어들수록 중년기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활동이론을 지향하는

있는 것이다.여기에서 노인인구의 특징을 말한다면,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일간보사 의학신문』,2006년 5월 25일자.

18)“‘늙음=무능’도식화 말아야”,『국제신문』,www.pusannews.co.kr,2006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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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사회활동이 장려되고,사회
적 인프라 구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노인집단이 사회에
서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일치한다.

분리이론으로 노인을 배제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노동시장이다.노동시장
에서 ‘나이’는 ‘생산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이듦’은 ‘일할 수 없음’으로 간
주된다.얼마전 연령제한에 관한 입법예고19)가 있었으나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사회에 구조화 된 노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는 유지될
것이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저서 『노년』에서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태도와 함께 편리하게 노인인구를 어떻게 배제하는지 보여준다.노인들
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사회태도는 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적선을
하고는 스스로 그들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중산층
의 사고방식이 유포시킨 신화들과 상투적인 말들은 노인을 ‘타인’으로 보여주
려고 애쓴다.“젊은이들과 똑같은 욕망,감정,요구 등을 표명하는 노인은 사람
들의 빈축을 사고,노인들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노인들은
모든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한다.미덕에 의해서건 또는 타락에 의해서
건,노인들은 인간이라는 범주밖에 위치한다.그러므로 사람들은 “노인들이 인
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것조차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절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20)

보부아르가 보여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회제도 전반에 녹아

19)“채용·임금·승진 등 연령차별 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또
한 2010년부터는 임금,교육·훈련,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
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법률 개정은 법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연령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고,개인
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 방안을 담았다.”『부산조은뉴스』,http://busan.e-goodnews.co.kr.2007년 3월 31
일자.

20)시몬드 보부아르,『노년』,홍상희․박혜영 옮김(책세상,1994),pp.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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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사회 산업과 경제를 관리하기 위
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국가경영의 기본질서로 삼는다면,노인
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Cumming&Henry,1961).

연령차별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다르게 우리 모두가 타자가 될 수 있
다는 것을 간과한다.물론 계층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
지만 ‘늙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여지없이 늙고,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회는 ‘나이듦’을 타인의 것으로
만 이해하게 하고 노인들을 소외된 집단으로 몰아넣는다.

심리학자 베스톤은 그의 저서 『과도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젊
음을 이상화하면서 늙음의 좋은 측면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정말로 젊은 외모와 교환하고 싶은지 어떤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21)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대답은 둘 다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젊음/늙음이라는 이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사
회가 ‘젊음’을 욕망하는 구조는 바로 이러한 이분법에 근거한다.‘늙음’이란 용
어는 ‘젊음’이라는 상대적 개념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젊음’의 가치가 이
상적일 때 ‘늙음’의 가치가 하향되는 상황에서 사회는 개인들에게 젊거나 혹은
늙기를 선택하도록 한다.그래서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외모’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노인’들은 미디어에서 칭송의 대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이것은
‘나이든’노인들을 억압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노인’을 억압하는 현
상이다.노인들에게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다.우리에
게 자연스러운 ‘늙음’이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여성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는 가부장제 사회에
서 ‘나이’와 ‘젠더’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성들을 타자화하는지 분석한
다.여성으로서,또한 노인으로서,여성 노인들은 성별과 나이 면에서 부정적으
로 평가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체로서의 여성의 존재가치
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유공순,2005).특히,여성 노인 세대는 남존여비 사상

21)MartaCullbergWeston,Overgangen,(Wahlstrom &Widstran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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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결혼 후에는 남편에게,노년에
는 아들을 따르는 종속적 주체로 살아왔으며 나아가 헌신과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아왔다.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출가외인으로 ‘안주인’의 위치
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당하고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른다.그러나
여성들은 남편과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온 ‘생’의 결과가 ‘빈곤’임
을 알게 된다.현재 여성 노인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남는 것이 빈곤문제22)이다.
여성 노인들은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중층적인 작용으로 계속적으로 열악한 곳
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다.주변화 된 노동 시장으로 밀려나는 여성 노인들
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이해리,2005).대부분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 노인의 문제를 특수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연령차별과 성차별
의 이중적 차별기제로 여성노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구조화 된 ‘나이듦’의 범주화가
존재하고 연령규범을 만들어 내면서 이것이 ‘나이든’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개
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한계짓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것임을 드러내지
못한다.연령차별주의 이론은 ‘노년’을 범주화하여 ‘노년’에 적합한 생애를 영위
하도록 함으로써 ‘나이듦’의 범주화를 고정,유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의 세대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 맥락
을 생애주기 연령주의에 따른 ‘연령규범’으로 이해하고,그 맥락에서 여성의
‘나이듦’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단지 ‘나이’에 따른 차별
현상으로서의 ‘노년’이 아닌,보편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연령규범’과 ‘나
이듦’의 문제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조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모습
을 살펴보고자 한다.

22)다음은 뉴스채널에서 방송 된 여성 노인에 관한 기사내용이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남성은 74.6%에 이르렀
지만 여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3%에 그쳤습니다.대신 여성의 절반 이상인 51%는 자녀
나 친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해 23.8%에 불과한 남성보다 자녀나 친척에게 의존
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3명 가운데 2명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월 50만원 미만이어서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문가들은 우
리나라 사회보험이 직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사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노인이 됐을 때 빈
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sbs뉴스』,200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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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육육육체체체자자자본본본화화화 된된된 여여여성성성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는 여성의 ‘몸’과 동일시된다.현대사회
가 여성의 ‘나이듦’과 ‘늙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연유한다.여성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 것’을 의미하며,늙는다는 것은 ‘젊음’의 ‘상실’을 의
미한다.여성에게 몸은 언제나 ‘젊고 건강한’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써 몸은
언제나 관리의 대상이 된다.

소비사회에서의 몸은 끊임없이 관리하는 ‘젊고 예쁜 몸’만이 자본권력이
된다.얼짱․몸짱 시대에 관리하지 않는 ‘뚱뚱한’몸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한국사회에서 ‘경쟁력’있는 구성원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이 된다.투자하지 않는 몸은 ‘가치가 없는’몸이다.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젊고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유용한 몸’이 될 수 있다.매력적인 육
체를 강조하는 대중문화는 한편에 가정 내 여성역할의 강조와 함께 상품으로
서의 젊은 여성의 ‘몸’을 강조하면서 가정 내 여성들도 ‘매력적’육체를 위한 무
한 경쟁에 들어가게 한다(조옥라,2001).매력적인 육체를 가지는 것은 ‘여성
(women)’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여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의미이다.

비만․다이어트․날씬함에 집착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다.날씬함에 대
한 관심은 우리 세기의 정상화 메커니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그것은 스스
로 감시하고 훈육하는 ‘유순한 몸’을 생산해 내며,이러한 몸은 사회적 규범에
서 이탈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고,그 규범에 맞추기 위한 자기 변화와 자기 개
선에 익숙하다(보르도,2003).날로 커져가는 다이어트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몸 관리라는 이름아래 여성의 몸을 소비시장의 ‘상품’인 동시에 ‘소비
자’로 위치지우며 여성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미지화 된 몸을 욕
망하게 하는 구조로 드러나게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분리될 수 없는 ‘젊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
다.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를 추구한다.식이요법,미용술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고,더 급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필요하다.이는 성형산업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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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게 부응함으로써 완성된다.성형 산업은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다.
게다가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23)

여성의 육체를 조각내어(처진 가슴/엉덩이,늘어진 허벅지,툭 튀어나온
뱃살,탄력 없는 팔뚝 등)설명하는 것은 분절화된 여성육체를 잘 보여준다.그
리고 이것은 분절화된 여성육체가 ‘자본’이 됨을 의미한다.이는 몸을 각 부분
에 맞게 조절하고 관리해줘야 하는 것으로 ‘S라인’을 만들어 주는 요가자세,얼
굴을 계란형으로 만드는 법,손목을 가늘어 보이게 하는 운동법 등 파편화 된
몸을 위한 지침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몸 관리는 ‘시간’과 ‘돈’이 허락하는 계층에게만 가능하다.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이 뚱뚱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 노동
해야만 하는 계급은 ‘운동할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뚱뚱한 것이다.여성의 몸
은 계급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성의 ‘나이듦’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위기’로
찾아온다.

몸을 육체자본(physicalcapital)의 형태로 개념화한 부르디외는 몸이 계급
의 상징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아비투스,취향(taste)의 문제라고
보았다.그 중 계급에 기초하여 물질적 환경을 지칭하는 사회적 위치는 “개인
이 소유한 자본의 총량과,그들이 가진 다양한 자산들의 상대적 비중,그리고
시간의 추이에 따른 자산의 변화로 구성 된다”는 것이다(Bourdieu,1984).이와
같이 육체는 계급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모든 여성들의 ‘몸’이 ‘육체자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11...‘‘‘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담담담론론론:::젠젠젠더더더화화화된된된 여여여성성성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생애주기 발달단계상 ‘중년기’에 해당하는 발
달과업의 특성과 맞물려 신체적 변화와 함께 동반하는 몸의 기능 저하24),그로
23)노엘 샤틀레,『맞춤육체』,(사람과 책,2002).p.167.
24)다음은 ‘중년의 ‘외로움’은 심장질환으로 연결 된다’라는 기사내용으로 “중년이후의 외로움
은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야기하는 등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시카고대
학교의 심리학자인 루이스 호클리 박사팀은 ‘심리와 노화’라는 잡지에서 50에 이후의 외로움
은 당뇨병만큼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발표했다.50세에서 68세까지의 중년 이상의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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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우울증에 관한 연구들(강인,1990;고인균,1987;김남순,1986;김은아,1992;
김현순,1993;서수정,1992)이 있다.

생애주기 발달단계에서 이론화된 ‘중년 여성’은 40대 이후 신체적으로 찾
아오는 폐경으로 성호르몬 분비가 감퇴되는 급격한 생리변화와 이에 따른 심
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사회적으로는 남편의 정년으로 지위와 역할이 변
화하게 되며,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가족생활과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김명자,1989).‘이러한’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들은
구체적 현실에서 다르게 구조화되는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고 다양하게 맥락화
되는 여성들의 산 경험(livedexperience)을 은폐한다.

생애주기 과업에서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중년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여성에게 있어서 중년기는 신체적인 노화현상과 더불어 자녀의 독립으로 가정에
서의 역할 변화,노부모와 친척,친구의 질병 및 죽음에 따른 사회에서의 변화 등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발달적 위기에 직면하는 정상적 발
달 과정상의 시기이기도 하다.중년기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위기의
시기만은 아니며,인생의 다른 시기처럼 나름대로의 역경과 일,즐거움과 고통이
따르는 ‘인생의 황금기’로 생각하기도 한다.”25)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들은 이러한 특징을 전제로 여성들의 ‘나이듦’을

‘위기’로 담론화 한다.26)어떤 특정한 나이대의 범주화는 다양한 층위에 있는

229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혈압이 높고 심장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
다.”www.edaily.co.kr,『이데일리』,2006년 3월 30일자.현대사회에서의 ‘외로움’은 개인들
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겪는 무수한 감정들 중 하나로
개인들은 근대성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현대인들
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근대성과 함께 등장한
외로움의 증상은 ‘중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굳이 외로움(외로움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감정질병’들을 총동원해서라
도)과 ‘중년’을 연관지어 연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맥락을 되짚어 보면 ‘중년’을 ‘증후군’으
로 담론화 하고 있는 담론의 기제가 드러난다.

25)성말순,『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2004,재인용.

26)가족학자,발달심리학자,사회학자 등은 개인의 ‘나이’를 생애주기에 따른 생물학적,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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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단일한 ‘여성’으로 묶어내면서 다양하고 특수한 여성들의 경험과 맥
락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이러한 담론은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
에게 ‘젊거나 혹은 늙은 여성’이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화적 압력으로 작용한
다.이는 ‘중년’이란 범주화를 통해 여성의 ‘나이듦’을 ‘늙음’과 동일시하는 것으
로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는 왜 그토록 ‘중년’이라는 특정한 연령대를 범주화하고 집중하는가.
사회는 ‘중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중년의 과업’과 ‘노년’을 위한 마음의 준
비27)를 수행하도록 한다.이는 여성의 ‘나이’에 따른 타자화와 함께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연령별로 기대되는 ‘연령규범’으로 맥락화 된다.생애주기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중년’의 과업은 그 나이대에 맞는 역할을 결정지으며,
‘중년’에 기대되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요구한다.이러한 범주화는 ‘정상화’
규범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나이듦’을 일관된 경험으로 이해한다.
전제된 ‘중년기’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은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중년여
성’을 과업의 성공과 실패로 이분화하여 담론화하는데 일조한다.이러한 담론
화는 여성들이 ‘나이듦’을 의미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여성학 논의에서는 ‘중년여성’의 ‘나이듦’을 의학적 모델로 설명하는 연구
들에 반대하여 ‘중년여성’을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여성의 ‘나이듦’을 살펴보고
있으나(Bernard,2003;최현진,2004),‘중년’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러한 ‘범주화’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중년여성’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가장 극명

인 ‘나이’로 구분하면서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치중하여 여성들의 ‘중년기’연구나 담론을 생
산해내면서 여성들을 ‘신체적이고 증상적’인 것으로 분석한다.박경숙(1992)은 여성의 ‘나이
듦’을 ‘중년’이란 특정한 나이대로 범주화하며 ‘나이효과’로서의 생물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한 태도를 연구했다.박경숙,『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
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2.또한 홍선경(1996)은 성역할태도에 따른 우울정
도를 파악함으로써 ‘중년여성’의 우울증을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홍선경,『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연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6.

27)멋진 중년기 되기 위한 조건,7가지 계명이라 하여,‘중년의 세븐업(sevenup)이라는 유머가
있다. “첫 번째는 단정함(clearup)이요,다음으로는 경청하는 자세(listenup),입을 다물어
야(shutup)하며,나를 돋보이게(show up)하는 노하우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dress
up)과 적재적소에 지갑을 열줄 알아야(payup)대접받으며,안되는 건 깨끗이 단념(giveup)
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경제신문』,2006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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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젊고 건강한’여성이거나 ‘어머니’로
서만 존재하는 여성들의 위치는 ‘나이든’여성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잘
보여준다.어떤 방식으로든 ‘나이든’여성들을 관심 영역 바깥에 위치 지우며
남성중심 사회는 ‘나이든’여성들을 ‘문제적’인 사람이거나 결핍의 대상으로 간
주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이 든’개인은 ‘생산성’의 교환가치가 없는 잉여
적 존재로 취급된다.‘젊고 건강한’몸은 교환가치를 내는 노동육체로 지금의
경제 질서가 선호하는 ‘몸’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의 ‘나이듦’,‘중년’을 재생산하는 것은 여성의 ‘나이
듦’이 ‘자본’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거대한 소비시장에서 ‘중년’은 ‘자본’이 된
다.또한 ‘중년’담론은 소비시장의 중요한 마케팅전략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한 인터넷 뉴스에서 “‘지친’중년피부 치료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로 여성의 ‘나이’와 피부에 관한 기사를 실은 글이다.

“중년에는 기미,주근깨 같은 색소침착 질환은 물론 주름,피부 늘어짐 등 피부
노화가 한꺼번에 시작된다.그 가짓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단계적 대안이 필
요하다.그리고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또 요즘 중년
중에는 런치 필을 찾는 이가 많다.이는 결혼 전 피부 관리,혹은 직장인용 피부
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크리스털 필링 등의 박피술.그런데 이는 20～30대
의 피부세포 생장력이 강한 젊은이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주름 잡히
고,늘어지고,얼룩이 낀 ‘불독형’중년의 얼굴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경제
적 손실만 입을 수 있다.만약 정 급하다면 이때는 전문의와 상담 하에 심부 피부
재생술을 고려해 본다.…”28)

각종 방송과 미디어는 여성들의 ‘실제나이’와 ‘피부나이’에 대한 광고문구
들로 “주름 잡히고,늘어지고,얼룩이 낀 ‘불독형’중년의 얼굴”이 되지 않기 위
해 노력하라고 경고한다.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나이듦’과 끊임
없이 갈등하며 현실과 타협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것’으로만 유효한 여성의 ‘나이듦’은 소비 전략
으로 아주 유효하다.날로 커지는 성형 산업과 미용 산업은 여성의 ‘늙음’을 지

28)경향신문,2006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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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 스스로 ‘젊음’을 욕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늙음’과 ‘젊음’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된다.여성의
‘나이듦’은 남성들과 달리 젠더화되어 구성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일생동안 ‘젊
은’여성이기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에 위치 지운다.

이에 반해 남성들의 ‘나이듦’은 ‘남성성’과 연결되지 않는다.오히려 남성
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위해 몸 바친 ‘힘없는 가장’으로 대변되며 우리 사
회가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되는 ‘불쌍한 아버지’로 언설화 되고 있다.남성들의
‘나이듦’은 경험과 경륜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차원이지만 여성들의 ‘나이듦’
은 ‘늙음’이라는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조옥라,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자본화되고 있는 여성의 ‘나이듦’을
살펴보고,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의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와 ‘중년
여성’담론이 ‘나이듦’을 의미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222...‘‘‘맞맞맞춤춤춤육육육체체체’’’로로로서서서의의의 여여여성성성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곧 자아이다.여성의 몸은 곧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계급지위이다.자아를 관리하는 수단은 점점 소비상품과 연결되며 사
회적,경제적 성공은 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달려 있다(샤틀레,1998).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몸은 한국사회에서 경쟁
력이 없는 것으로 얼마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달라진다.여성의 몸은 한국사회의 문화코드를 담아내는 공간이다.‘몸
만들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용 산업과 성형 산업은 가꾸지 않는 여성의 몸을
단죄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분리될 수 없는 ‘젊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
다.매일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를 추구한다.식이요법,미용술만으로는 이
제 충분치 않고,더 급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필요하다.성형산업이 이에 완벽
히 부응한다.성형수술은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다.게다가 점점 더 이것
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샤틀레,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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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개멘트이다.29)

“신데렐라로의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코가 조금 높았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
을 것이라는 클레오파트라가 성형을 했다면?비너스의 몸매 중 허리 살을 조금만
깎았더라면 어땠을까?미인들의 조금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의미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입니다.일상에서 소외된 그들이 한걸음씩 세상으로 나오는 과
정을 그린 프로그램.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결함이 결코 사회적인 결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들의 유리구두가 되어 그들의 소원
을 풀어주는 기회를 드립니다.미혼인 여성과 주부 등 계층을 다양화한 3기에서
는 그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을 방영합니다.검은 피부,출산 후의 비만 등 여러 가
지 이유로 선정된 참가자의 신데렐라 변신과정을 함께 하시죠.미혼인 여성과 남
성,주부 등 계층을 다양화한 4기에서는 그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을 방영합니다.
얼굴 상처,주름,잡티,비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된 참가자의 신데렐라 변신
과정을 함께 하시죠.”

“도전 신데렐라”라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사람을 선정
하여 성형외과,피부과,다이어트,치과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수술을 거친 후
여성들의 달라진 모습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단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
개멘트에서 우리사회가 여성들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여성들의
‘아름답지 못한 외모’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될 정도로 ‘육체조정’은 필수적이
며 미혼여성,남성,주부 등 몸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은 없다.‘얼굴 상
처,주름,잡티,비만’처럼 여성들의 몸은 부위별로 파편화 되어 ‘균형적이고 완
벽한’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한국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몸이 되려면 가꾸
고,관리하고,수술해서라도 ‘규범화’된 몸과 얼굴이 되어야 한다.이렇게 하루
에도 수십 번씩 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라고 경고한다.성형수술이
삶의 흔적을 소멸시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백지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이 ‘생애’에 다시 태어나려면 세월의 흐
름에 따라,혹은 실수로 잃어버린 새로운 얼굴,처녀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다.아름다움과 젊음을 위해 육체에 가해지는 모든 변형들은 대상이 어떤 것이
든 바라기만 한다면 팔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샤틀레,1998).

29)www.dongahtv.com,『동아tv』"도전 신데렐라"프로그램.



-29-

보드리야르(1991)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육체를 말하며 오늘
날에는 육체가 광고,모드,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고 본다.“육
체를 둘러싼 위생관념 및 영양 그리고 의료의 숭배,젊음,우아함,남자다움,여
자다움 등에 대한 강박관념,미용,날씬해지기 위한 식이요법,또 그것들의 번
제의식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육체에 따라 다니는 쾌락의 신화”는 오늘날 육
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현재의 소비/생산의 구조가 자본
으로,물신으로 육체를 취급한다는 것이다.아름다움의 기준은 끊임없이 여성
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경쟁시킴으로써,여성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다.여성들은 자신보다 더 못 생긴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가
치를 확인하고 안심한다.더불어 자신의 유일한 가치인 외모의 아름다움과 젊
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성형수술이라는 신체적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이다.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그것의 기준
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에 여성은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치를 확인하는 기준은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요구되는 기대
수준은 끊임없이 상승한다(권수현 외,1996).

미용과 관련된 많은 광고들에서는 여자들에게 자기 몸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전략을 취한다.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여성적 아름다움의 이미지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의 마음속에 따라잡을 수 없다
는 좌절감을 남겨놓는다.여자들은 육체적 결함이라는 만연해 있는 의식을 배
경으로 각종 여성 공학적 기술들을 택하여 실행한다(콘보이 외,1997).

이러한 자본주의 소비전략은 개인들을 헬스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씩을 ‘몸 만드는 시간’에 투자하도록 한다.개인들의 ‘몸 만들
기’는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몸짱 되기’라는 개인의 욕망으로 드러남으로
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몸에 대한 권력구조는 은폐되는 것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몸은 ‘육체자본’으로 문화적 자본에 소속되며 경제 및
사회자본의 형태로 전환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육체자본은 다양한 자원들을
축적하는 데 필수적인 권력과 지위 및 남과 구별되는 상징을 소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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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이 ‘육체자본’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30)

미디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젊음’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여성의 몸을 주요 표적이자 투자대상으로 한다.31)‘실제나이’로 보이지 않기 위
한 상품구매는 필수적이다.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한편 여성을
소비시장으로 끌어들인다.가공되어 연출되는 여성들의 획일적인 몸 이미지는
여성들의 ‘욕망’으로 조작됨으로서 ‘허구’로서의 여성의 몸이 존재한다.그럴듯
한 이성애적 매력과 외모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물론,여자들이 젊음과 아름다
움에 열중하는 것이 새로울 것은 없다.새로운 것은 갈수록 시각매체에 기울어
지는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이미지의 위력이다(콘보이 외,1997).

특히,여성의 ‘나이듦’을 소비전략화 하면서 ‘늙음’을 지연시키는 미용·성
형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32)매력적인 의복이자 제2의 거주지이며 옷에 대체
될 수 있는 기호이자 유행(샤틀레,1998)이라는 여성들의 피부는 여성들이 “평
생을 두고 염두에 두는 것”으로,표피적으로 여성의 ‘나이듦’을 가늠하는 데 일
차적이다.“뽀얗고 하얀”피부는 젊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예방적이고
꾸준한’관리를 요한다.늙지 않기 위한 ‘주름’의 관리는 ‘늙음’을 통제할 수 있
다는 맥락으로 이루어진다.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성들의 ‘늙음’을 방지하고 지

30)크리스 쉴링,임인숙(역),『몸의 사회학』,(나남출판,1993),p.186.
31)“중년여성을 잡아라”ooo백화점이 최근 3년간 ‘연령대별 8월 매출 비중’을 분석했더니,20∼
30대는 줄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40∼50대 비중은 계속 늘어났다.20대의 경우 2001
년에서 15.8%에서 2003년 10.6%로 매출 비중이 떨어졌으며,30대 역시 매년 낮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반면,40대는 2001년에서 30.6%에서 2003년 33.1%로 높아졌고,50대도 매출 비중
이 늘어났다.중년층은 특히 수입명품,모피,보석,식품 등에 관심을 보였다.백화점들은 이
를 근거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판촉전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한겨레』,2004년 8월
3일자.

32)다음은 화장품 광고에 대한 내용이다.
“여자 나이,피부로 말한다.”“여성들에게 노화는 피부로 먼저 인식된다.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화방지 의약품은 주로 피부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태반주사제도
피부노화방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녹십자는 “최근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개선 등
기존의 허가사항 외에 피부미백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회사
는 스티바-A가 표피에 모여 있는 멜라닌을 분산시키고 진피 내의 콜라겐을 증가시켜 사용
후 2개월부터 잔주름과 기미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조선닷컴』,www.
chosun.co.kr,2005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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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키는 광고들을 접하면서 ‘늙지 않는’나의 몸을 욕망한다.여자의 몸에 여
성성을 새겨 넣는 훈육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으며 아무데도 없다(콘보이 외,
1997).‘나이’는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지만 ‘늙음’은 통제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늙지 않기’를 꿈꾼다.여성들로 하여금 ‘젊음’을 절대가치로 생각하게
하고,그런 젊음을 재생산하는 환상의 제국주의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역사적으로 보면,여성 몸의 훈육과 정상화는 놀랄 만큼 지속적이고
유연한 사회통제 전략이었다.물론 나이․인종․계급․성적 취향에 따라서 정
도와 형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아마 그것은 여성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유
일한 여성억압일 것이다(보르도,2003).

부르디외는 몸은 각 사회계급의 성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
는 몸 관리방식을 취함으로써 개인이 속한 사회계급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급과 지배계급은 몸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노동계급은 몸을 ‘도구적 관계’로 맺는 경향이 강하며 만약
운동을 한다면 노동계급은 역도나 근력지향 활동과 같은 그들의 육체적 우수
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영역에 신경을 쓴다.반면,지배계급들은 몸을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로 취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부르디
외,1978).몸을 도구화해야 하는 노동계급 여성들은 사실상 ‘몸 만들기’에 투자
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주장에 따르면(1984),노동계급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집에서
입는 옷차림새와 음식준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또한 남편과 자식들
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몸의 욕구들을 희생하는 경
향이 뚜렷하다고 본다.반면,‘몸 만들기’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은 몸에 대한 적절한 ‘생활양식’(Calnan,1984)을 선택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몸에 대한 문화적 코드들을 여유롭게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처럼 ‘몸만들기’는 계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여성들의 지위를 계급적으로 범주화하여 보여주는 담론으로 ‘아줌마’와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있다.‘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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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로 ‘아줌마’란 호칭은 나이,외모에 따른 계급적 용어이다.‘아줌마’는
‘촌스럽다’,‘퍼머를 하고 있다’,‘푹 퍼졌다’,‘멋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따진다’
등의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아줌마’는 탈여성화 된
다.‘아줌마’담론은 ‘젊고 예쁜 여성’만이 한국사회에서 여성(women)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굳이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아줌마로’서
의 모습만 갖추면 ‘아줌마’로 불리는 사회다.그에 반해 ‘사모님’이란 호칭은 남
편이나 본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 사용되는 언어로 사
모님 같은 부유층인 경우에는 자신 또는 남편의 신분,지위,경제력 등을 과시
하고자 하는 자기현시욕구(체면욕구)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상징적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박은아,1994;성영신,1994;차영란,2002;차
영란,김기범,한준오,2003).

김기범,차영란(2003)은 사회적 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모님’과 ‘아줌마’의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소비활동 관련 면에서 ‘사모님’집단이 의식주 생활
모두 ‘아줌마’집단보다 높게 평가됐고,여가 및 외식비 사용에서도 높게 나타
났으며,소비만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에서 드러나듯이,‘소비’는 계층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에는 여
성들에게 ‘여가’로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젊고 건강
한’몸으로만 유용한 것이 되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들이 절실하다.‘몸’
으로 환원되는 여성의 ‘나이듦’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교정하면서 ‘늙음’과 ‘주
름’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되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
서 맥락화 되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나이듦’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드러
나는 갈등과 저항의 지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
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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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생생생애애애주주주기기기 연연연령령령주주주의의의 정정정치치치학학학

AAA...‘‘‘삶삶삶의의의 주주주기기기’’’안안안에에에서서서 본본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한국사회에서 “나이 먹는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인다.‘나이 먹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우리는 그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쓴다.많
은 경우 “나이 먹어서 그렇다”는 식의 ‘적당한’핑계거리로 쓰이며 ‘나이’는 우
리의 삶을 ‘무난하게’설명하는 데 탁월하다.자신의 삶을 ‘무난하게’설명하는
데 쓰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언설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어떤 식
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타인의 경험을 통해 ‘나이듦’을 체
화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듦’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여성들
의 구체적인 생애사적 ‘사건’들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생애주기 연령주의가 일상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나이듦’을 의미화 하는데 ‘나이듦’의 범주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것이다.이는 여성들이 보편적인 ‘나이듦’의 경계를 체화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여성들의 생애사적 경험이 ‘나이듦’을 의미화하
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생애주기 연령주의가 일상화 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이대에 맞게
살아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 볼 것이다.

둘째,‘보편적’기준으로 작용하는 ‘나이듦’의 규범 안에서 여성들 스스로
담론을 의미화하는데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11...연연연령령령주주주의의의의의의 일일일상상상화화화:::‘‘‘나나나이이이에에에 걸걸걸맞맞맞게게게’’’서서서바바바이이이벌벌벌(((sssuuurrrvvviiivvvaaalll)))하하하기기기

우리 사회는 ‘나이듦’에 민감한 연령주의 사회이다.개인들은 보편화 된
‘나이듦’의 경계에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한계 짓는
다.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듦’이 주는 억압은 개인들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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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개인들은 ‘나이듦’의 경계에서 ‘나이대’
에 맞는 ‘평범한’삶을 살기 위한 서바이벌을 시작한다.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위치한 ‘상황적 조건’에서의 서바이벌이며,여성들이 처한 ‘삶의 조건’은 성역할
로서 점하게 되는 사회적 위치이다.여성의 성역할은 결혼․임신․출산․양육
이라는 생애사적 경험과 함께 ‘나이대에 맞는’삶을 살기 위한 과업이 시작된
다.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규정된 규범이 존재한
다.

어릴 때 꿈은 간호사도 있고 가수도 있고 꿈도 많았는데 환경이 환경인만큼 시골
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형제도 많고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내가 4남 2
녀 중에서 남동생이 둘이야.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거의 그냥.그래
서 서글퍼,서글프게 자라온 거지.오빠한테 치이고,남동생 둘을 내가 키웠지.그
러니까 꿈을,생각은 있었는데 표현을 못하고 자랐지.나는 10대 때 학교를 다니
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 가르친다니까 회사에서 학교 보내 주는
데로 가라고 그랬다니까.그렇게 학교 다녔다니까.집에선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
러지.아들들 가르쳐야 된다고.시골에 우리 자랄 때는 아들이 우선이야.아들만
가르쳐 딸들은 안 가르쳐.니들이 벌어서 니들이 공부하라 이거야.우리 자랄 때
부모님들은 그랬어.(진주,46세)

(그렇게 20대를 살면서 애들을 낳고 키운거네,그때 결혼 안한 친구들도 있고 그
랬을 텐데.저 친구처럼 자유롭게 살면 좋았겠다!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그런 사
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20대면 한창 젊을 땐데 저 친구처럼 자유롭게)그
당시는 오히려 몰랐지.지금 결혼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지.30대는 애 키
우느라 정신없었고,30대는 항상 살면서 이 생활에 만족 못했다가 어떨 때는 만족
했다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았어.(어떨 때 갈등을 느꼈나요)성격이 안 맞을
때 나는 그런데 저쪽에선 안 그럴 때.살면서 터득한 게 한쪽에서 참아야겠다 라
는 거 있잖아.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많이 포기했지.(그러니까 사는 게 갈등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수도 없이 했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내가 저지른 거에 대
한 행동 책임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했잖아.그래서 여태
까지 살았어.(미숙,43세)

진주의 10대 때 꿈은 ‘간호원’과 ‘가수’였다.그러나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자신은 꿈을 포기한다.진주는 그 ‘상황’을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양보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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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다니기 위해 학교를 보내주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다.진주처럼 남아선
호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여성들은 언제나 아들과 남동생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딸’로서의
성역할을 경험한다.어릴 때부터 성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구조
는 여성들이 의심할 겨를도 없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삶을 지배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난했던 시대적 배경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문제는 이러한 체념과 타협 속에서 여성들은 자
신의 욕망과 충돌하게 된다.가부장제 젠더 체계에 의심 없이 동조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경험이 단순하지 않고 반대로 그 경계를 인식하면서도 당당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들의 삶을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것으로 만
들고 있다(이혜숙,2003).

미숙은 결혼생활을 통해 20대의 자유로운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다고 한
다.자유로운 삶은 ‘만족하지 못했던’결혼생활을 통해 알게 됐으며,30대의 결
혼생활은 ‘어떤 때는 만족했다가 끊임없이 갈등하는’시간들의 연속이었다.미
숙은 결혼생활이 자신을 포기하고 참고 살아야하는 것임을 ‘터득했다’고 한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인 자신이 참고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게 결혼
의 ‘노하우’인 것이다.미숙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애 때문에 참고
산 결혼생활’이었다고 대답했다.여성들에게 ‘엄마’로서의 위치는 “수없이 도망
치고 싶은”결혼생활을 참고 살게 한 기제이다.여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
하는 성역할은 딸로서,아내로서,엄마로서의 위치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줄
곧 ‘희생하고 헌신하는’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한 번도 의심해보
지 않은 결혼과 임신,출산,양육이라는 절차는 여성들을 ‘가족’에 머물게 하면
서 ‘아내’와 ‘엄마’로서 헌신하며 희생하도록 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이
란 이름은 ‘어머니’란 이름의 희생으로 존재한다.‘어머니’를 찬양하는 가부장제
사회는 ‘가족’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여성들을 은폐한다.

내가 재수하다가 결혼했는데 그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근
데 대학 갈 형편도 안됐고 상황이 안 좋았어.그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시집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결혼 적령기가 23살에서 25살까지 그 사이에 많이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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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결혼관이 빨랐지.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애도 있
었지만 그다지 뭐 시집을 가기위해 대학을 갔었지 커리어우먼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개념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우리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혼자
서 육남매를 키워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죠.내가 우리 집을 많이 생각을 했
었어요.그냥 내가 마땅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은 조금 했지만 조그
만 회사에 경리 겸 조금했었지.그 외는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때는 뭐 지금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가 집안 회사라 그다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그때
바로 결혼을 했어요.(영미,50세)

젊은 사람도 30,40대 충분히 할 사람이 많은데 50된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이미 나이로 해버리니까.전문직 아닌 다음에야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애기 보는 일이 쉬운 게 아
니거든.하루 종일 아이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영미,50세)

20대 초반이 결혼적령기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영미는 ‘결혼’이 자연스러
운 ‘과정’이 된다.또한 ‘육남매’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안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결혼’을 선택한다.주위에 ‘결혼’하는 여성들과 집안의
어려움이 ‘딸’로서 할 수 있는 ‘괜찮은’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한다.‘나이’가 되
면 당연한 절차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보
탬이 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이는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현
실에서 생애사적 경험이 되는 ‘결혼’에 대한 의미화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차별로 여성들은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며 “취집”인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직장은 필수,결혼
은 선택”이라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취업난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취직
대신 결혼”이라는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이다.시대에 따라 다르게 조건 지워
지는 ‘결혼’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은 여성들이 각기 처한 현실 속에서 다르게
의미화 되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영미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나이’
가 중요시된다고 이야기한다.‘나이’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일차적인 근
거틀로 작동하면서 ‘나이든’사람들이 설 자리를 배제한다.‘전문직’을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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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노동구조 속에서 영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성이 담당해오던 ‘돌봄
노동’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일들이다.

내가 50세가 된 사람한테,60이 된 사람한테,만약 40세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
냐고 질문을 하거든요?만약에 저렇게 되면 저 사람 생각에 내가 맞춰야지.목욕
탕에,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
를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내가 노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해서 아이들 베이비시터 같은 거 학습 보육시터 같은 걸 배워놨거
든요.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따놨어요.지압,애들 마사지 자격증 같은 걸 따놨는
데,그것도 엄두가 잘 안나.아!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여자인데
뒷일을 생각 안한 거에 대한 후회.그 담에 내가 옛날에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술
을 배우고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있었던 거야.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했
다는 거.뭐 막상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진짜 잘하는
게 없더라고.그거에 대한 회의도 많고.(수정,46세)

수정은 ‘나이’가 들면서 목욕탕이나 헬스장에 가게 되면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듦’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한다.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
성들에게 앞으로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은 다른 여성
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다.‘비슷한’삶을 살았을 선배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로
자신의 ‘나이듦’을 준비한다.‘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노년’을 대비하
게 했지만 ‘막상 그것도 엄두가 나지 않음’은 지금까지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자신을 위해 용기내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해보지 못했던 수정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된 것이다.‘엄마’와 ‘아내’역할만을
하던 여성들이 ‘나이듦’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
는 것이다.여성들은 그렇게 ‘나이듦’을 경험해야 한다.

50대면은 50대다워 보여야 돼요.40대면은 40대다워 보여야 돼.그리고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다워 보여야 돼.자기에 맞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나는 그렇게 생각
해.30대가 20대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정말 50대가 40대처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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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그거는 격이 안 맞다고 봐요.내가 50대가 되면 내
가 50대에 맞게 맞춰야 돼요.그걸 굳이 화장품 광고 나오는 것처럼 벗겨내고 뭐
이렇게 하고,물론 밖에 나갈 때 예의상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지만 굳이 뭐
광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자기가 자기 나이에 맞춰서
자기 생활에 맞춰서 살아줘야 돼.(영미,50세)

영미는 각 세대에 맞는 ‘나이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50대는 50대답게’
‘40대는 40대답게’라는 ‘∼다움’은 각 나이대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을 규정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다움’의 신화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단한다.현
대사회는 개인들을 ‘～다움’의 신화로 판단함으로써 ‘∼다움’신화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나이듦’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회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나이듦’의 규범이 얼마나 견고하게 개인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각 나이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정상성’이데올로기는
각 개인의 삶을 보편적으로 강제하며 다른 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을
처단하거나 낙인찍는다.이러한 사회구조에서 개인들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
해 규범에 순응한다.아마 그것은 평생의 과업이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나이듦’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여성들의 생애사적 ‘사건’들은 성별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여성들에게 주어진 성역할과 함께 맥락화 되었으며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연령규범’은 여성의 ‘나이듦’을 의미화 하는 ‘보편적’기준으로 작용하
고 있다.

222...체체체화화화된된된 경경경험험험으으으로로로서서서 ‘‘‘나나나이이이듦듦듦’’’의의의 의의의미미미:::‘‘‘나나나이이이듦듦듦’’’을을을 의의의미미미화화화하하하는는는 맥맥맥락락락들들들

‘나이듦’을 타자화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나이듦’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
를 체화할 수밖에 없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일상적인 타자의
경험을 텍스트화 할 수밖에 없다.여성들의 경험은 사회에서 담론화 되고 있는
‘나이듦’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취’할 것과 ‘그
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한다.여성들은 일생을 ‘나이듦’에 대한 문화 속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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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나이듦’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듦’을 의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들을 통해 확인하세요?)그렇지.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들,몸의 이상이 오
는 것들 있잖아요.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걔네보다 차라리 낫더라고.일을
많이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거라든지 비가 오면 쑤신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난 아직!?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나봐!이런 말들이 많아졌어.이렇게 친
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몸의 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걔네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복합적으로 그 말이 거기 붙더라구.만약에
야～ 이렇드라!그럼,야 그거 나이 드느라 그렇겠지.이런 식으로.(수정,46세)

수정은 친구들을 통해 몸에 찾아오는 변화를 ‘나이듦’으로 해석한다.수정
에게 일어난 ‘몸의 변화’는 친구들을 통해 그 의미가 해석됨으로써 이전에 경험
하지 않은 ‘몸의 변화’를 ‘나이듦’으로 이해한다.수정과 친구들도 ‘그것이 뭔지
는 모르지만’자연스럽게 ‘나이 드느라 그렇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진다.수정
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나이듦’은 단일하게 자신의 경험만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경험이 ‘공통의 것’으로 구
성된다.수정의 친구들이 ‘뭔지 모르지만’‘나이듦’의 증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담론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시점의 나이듦을 물어보는 거잖아.10대,20대도 넘어가는 것도 나이
드는 거고.지금 내가 특별히 나이를 더 의식하진 않거든.그러니까 30대도 마찬
가지였고 40대 지금 뭐 나이가 들어가는 구나 이런 걸 자극하고 의식하고 그런
건 없어.그냥 가끔 나이를 의식하는 상황이 있지.예를 들면 그야말로 일을 하려
고 할 때 나이 제한에 걸린다거나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숫자를 정확히
얘기를 못해.더 무심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학적인 사고 산수적인 사고가 떨
어져서 그런 진 모르겠지만 초반 쯤 지나가면서 나이에 대한 숫자개념이 희박해
졌어.근데 나이를 의식할 때는 내가 활동을 할 때 나이 때문에 뭔가 걸림돌이 될
때 아,이때 내 나이가 이런 나이구나.그런 때 가장 나이를 먹었구나.나이가 하
나의 장애가 되는구나 이런 걸 의식하게 되는 거지.(성순,45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찾아봤더니 음식점 주방에 가서 설
거지 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마트 캐셔 내가 너무 자신이 못나보였어요,정말.나



-40-

이제한 많아요.나이제한 있더라구요.아!나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더 일찍 빨리 이걸 깨닫고 나의 전문직을 무엇을 해놨
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즘 엄마들 보면 내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영
미,50세)

성순과 영미는 노동시장에서의 ‘나이제한’을 통해 '나이듦’을 경험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나이제한’은 성순과 영미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나이
듦’에 공포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나이제한’이라는 제도는 ‘나이듦’을
의식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존재한다.영미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주방에
서 설거지 하는 일’아니면 ‘마트 캐셔’밖에 주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고 ‘참 못
났다’고 생각했다.많은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여성들의 ‘외
모’와 ‘나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한계로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여성들에게 주
어지는 비정규 노동을 살펴봐도 “26세 미만의 용모 단정한”이라는 문구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나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33)여성의 ‘26세’
는 사회에서 이미 ‘젊지 않음’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
을 얼마나 ‘소녀육체’로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용모 단정한’이라는 문구는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가 아니라 ‘예쁘고 늘씬한 몸’이라는 의미인 것이다.여
성들의 ‘용모’와 ‘나이’는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으로 40대 여성
이 할 수 있는 일은 영미처럼 여성의 ‘외모’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주방일’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임신․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단
절을 경험한다.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경험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
33)최근 노동부는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관한 내용을 제시,집중 단속할 것을 발표하였다.노동
부 ‘性차별적’모집·채용 집중단속,“키 160cm,체중 50kg미만의 여성 사무직 구함”,“용모
단정한 20대 여성 알바 모집”,“판매원 모집(여성은 미혼자에 한함)”노동부가 이 같은 종류
의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주요 점검 내용은 키,몸무게,용모 등 직
무수행 상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경우,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
준을 제시한 경우,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모집·채용 과정에서 용모,나이,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을 받은 피해사례도 노동청에서 함께 접수받는다.노동부 관계자는 “얼짱 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퍼지면서 최근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
에서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www.moneytoday.co.kr,『머니투데이』,2007년
6월 18일자.



-41-

것인가,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녀의 양
육을 온전히 여성의 것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
기 어렵게 한다.그로 인해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나이든’여성들이 설 자리는 이미 없는 것이다.34)영미는 그걸 좀 더 일찍 깨
닫고 준비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한다.이러한 구조화 된 여성노동환경은 여성
들의 책임감 문제로 환원된다.자녀의 양육을 오로지 여성 자신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임신․출산과 함께 자신의 ‘전문직’을 병행하기는
힘든 일이다.

40대 중반 넘어가고 나이가 먹었지.나이가 먹었다는 걸 느껴.얼굴보고 딱 느낀
다니까.얼굴도 그렇고 다크 서클이 굉장히 생겼어.이게 생기더라고.거울을 보
면 확 느껴.마음은 안 그렇지.근데 실천이 안 된다니까.솔직히 마음은 있지.신
세대들 옷 입는 것처럼 입고 싶다니까.근데 실천이 안되는 게 그게 나이 먹었다
는 건가봐.그전에 나이 먹은 언니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지금 50대 언니들이
나한테.(진주,46세)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늙었다는 걸 사진에서 느낀 거 있잖아.찍고서 딱
사진을 봤는데 나이 먹은 게 딱 보이더라.(옛날 사진을 보고?)아니 현재 사진을
보고.나이 먹은 게 사진에 딱 보이는 거야.그래서 그 뒤로 사진 안 찍으려고.내
가 사진으로 느꼈어.그리고 눈가에 주름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그러니까

34)한국고용연구원 권혜자 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
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40대 여성의 직업군 차이와 경력단절 현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20대 여성은 전문직,40대 여성은 단순생산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와 40대가 높고
30대가 낮은 M자형 곡선을 이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30
대 후반 94.7%로 최고조에 이르고 50대까지 90%를 유지한다.여성은 20대와 40대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각각 67.3%와 65.5%로 7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지만 30대 초반에는 53%까지
뚝 떨어진다.남녀 간 임금격차도 연령대에 따라 크게 벌어져 20대 여성은 남성보다 9% 적
은 임금을 받지만 40대는 19.4%까지 차이가 났다.“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난 이후 노
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비정규직 내지 하향 취업을 하는 경향 때문에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남녀 간 직업군 분리현상도 두드러졌다.2006년 2월~2007년 1월 고용
보험 신규취득자 450여만명이 속한 118개 직업군 중 여성 집중직업(여성비율 70%이상)은 14
개(11.9%)에 불과했다.업종도 음식서비스,보건·의료 관련직,청소 및 파출부 관련 등 단순서
비스업이나 노동 관련업이 대부분이었다.남성 집중직업은 건설,서비스,엔지니어,공무원
등 60개(50.8%)분야나 됐다.”www.kukinews.com,『국민일보』,2007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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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다시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미숙,43세)

진주와 미숙은 ‘거울’과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자신이 나이 들었음을 발견 한다 ‘거울’을 보는 ‘사건’을 통해 ‘나이듦’을
느낀 것이다.‘거울’과 ‘사진’은 여성들에게 일생동안 자신을 타자의 모습으로
확인하게 하는 매개체다.특히,현대사회에서 보급된 디지털 카메라는 “셀카”
라는 유행을 만들어 낼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찍히고 있다.자신의 모습
이 언제든 타자의 시선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회는 감시의 시선을 놓지 못하게
한다.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자체조정도 가능한 여성들의 몸은 언제든지
‘수정가능’하다.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여 타자의 시선으로 검열
하고 통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여성들이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주름’은 ‘늙음’의 표상이다.‘주름’은 인
간에게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여성들은 ‘주름’을 통해 ‘나이듦’을 가늠한
다.‘거울’과 ‘사진’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검열하는 남성의 시선이다.또한
‘예전 같지 않은’자신의 얼굴을 본 진주는 자신보다 먼저 ‘나이듦’을 경험한 언
니들이 해준 이야기들을 통해 그것이 ‘나이듦’이라고 해석한다.‘나이듦’은 주변
에서 이야기되었던 담론들을 통해 체화되는 것으로 담론에서 여성의 ‘나이듦’
이 어떻게 맥락화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드러난다.‘나이듦’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이고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담론 안에서의 경
합으로 이루어진다.여성들은 ‘나이듦’을 담론 안에서 구성한다.그래서 여성들
의 경험을 듣는 것은 담론의 구조와 맥락들을 드러낸다.여성들은 모든 담론을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담론을 ‘선택’하고 있
기 때문이다.여성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담론을 해석하고 자신의
‘힘’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는 담론의 권력구조를 드러낸다.

내가 옛날엔 갔는데 못 간다.거부하는 곳.옷 때문에도.나이 먹었다고 생각이 들
고 옷 살 때 길가다 저 옷이 이쁘다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저건 젊은 사람이 입
는 옷이지 할 때,그게 나이 드는 거지.어디 가서 보면 찻집이라든지.나는 들어
가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구나.바라보구나.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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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날 그렇게 안보지.나이에 맞게 보잖아요.
(순이,47세)

순이에게 ‘나이듦’은 자신을 ‘거부하는 곳’이 생긴 것,‘입어선 안 될 옷’이
생긴 것이다.순이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이든’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
아야 할 일’을 구분하면서 자신을 통제한다.‘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날 그렇게 안보지’라는 순이의 말에 우리 사회의 ‘젊음’의 맥락이 다르게 구성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이는 순이에게 ‘나이듦’의 경계들이 내면에 존재하는 것
으로,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나이듦’의 규범이 존재한다.이는 보
편화된 ‘나이듦’의 경계들이 존재하면서 누구나 그 경계를 넘기에는 많은 용기
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나이에 맞게 보잖아요’라는 순이의 말이 잘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들은 모든 개인에게 작용
하는 일정한 통제전략이다.‘나이든’사람들에게 ‘때’와 ‘장소’까지 지정해주면
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기의 공간을 잃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즉 ‘젊은’사람들
의 시선으로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뭐 기억 못할 때.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대는 공통점이 많잖아.나 요즘에 뭘 어디
다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그리고 전화기가 냉장고 속에 들
어갔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베란다에 뭘 가져갔는데 생각
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때.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생각이 나거든.그
럴 때 야 이거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그런 소리 많이 하지.그런 거 하고 친구들
하고 예를 들어 산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파 하면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
나이 먹었어.그런 소리 많이 나오지.(미숙,43세)

보통 ‘건망증’이 생기면 우리는 ‘나이 먹었어’라는 말을 곧잘 쓴다.미숙도
‘전화기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든가’‘베란다에 뭘 가져갔는데 생각이 안 난다
거나’할 때 ‘나이 먹었다’는 소릴 한다고 한다.미숙에게 ‘건망증’은 자신의 나
이대의 ‘공통점’으로 해석된다.의학적으로 ‘건망증’은 기억이 일시적으로 잘 되
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오래 전에 벌어졌던 과거사나 최근 일을 잊은 것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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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건망증’은 어릴 때부터 개인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일이다.‘나이듦’에 상관없이 개인의 꼼꼼하지 못한 성격으로 나타나
는 습관행동 같은 것이다.그러한 습관행동은 ‘나이듦’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주 무언가를 잊을 때마다 “나이 먹었냐?”라는
말로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이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부
정적인 방식의 언설화다.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아파진다.또 이렇게 된다.
이게 머릿속에 너무 주입이 되어 가지고 어깨만 아파도 아이고 이제 오십견이 오
나보다.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잖아.그래서 우리가 왜 스물 몇살 되면 시집
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근데 지금은 서른 몇 살이라고 그러데?왜냐면
그게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이러니까 서른 몇 살이 넘어도 괜찮아.
우리 때는 스물일곱 살 넘으면 되게 노처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지금 서른 몇
살도 노처녀라고 생각을 안 해.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닐까.(수정,46세)

수정은 어른들에게 ‘머릿속에 주입’이 될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들로 ‘나이
듦’을 이해하고 있다.‘이때가 되면 이렇게 아파진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은 수
정에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판단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현대사회에
서 개인은 ‘나이듦’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으며 단지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
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표상들이 있을 뿐이다.‘나이듦’은 여성들에게
체화되는 방식으로 그 의미들이 맥락화 되고 있다.수정은 ‘나이듦’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 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자신의 ‘스물 일곱’과 지금 시대
의 ‘스물 일곱’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이다.자신이 20대였던 시대의 ‘스물일
곱’은 지금과는 다른 ‘나이’로 의미화 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나이듦’은 체화되어 의미화 되는 것으로 타인의 경
험을 텍스트로 의미화된다.‘나이듦’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타
인의 경험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 좋은 거울이 된다.여성들은 어떤 특별한 ‘상
황’이나 ‘사건’을 통해 ‘나이듦’을 의미화한다.단지 ‘나이’를 먹는 것으로 ‘나이
듦’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나이듦’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을 때 의미화가 이루어진다.본 연구에 참여한 성순의 말처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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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듦’을 의식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출생의 순
간부터 ‘나이듦’을 체화하게 되는 여성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듦’을 해석하
는 기호가 된다.

BBB...계계계급급급화화화 된된된 육육육체체체자자자본본본

여성의 몸이 곧 ‘자산’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늙어가고’있는 여
성의 몸은 ‘경쟁력 없음’을 의미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소비주체로 등장시켰다.미디어는 ‘과학적이
고 체계적으로’관리된 여성의 몸을 전시하면서 여성들에게 ‘경쟁력 있는 몸’이
되라고 경고한다.성형수술을 불사하고라도 관리된 몸은 여성들이 실제로 원하
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됨을 표방하며 다이어트의 합리화는
비로소 시작된다.경쟁력을 갖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계속해서 몸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게 한다.‘수정된’몸을 통해 자신의 달라지는 인생을 확인하
게 되는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몸의 부피를 줄이는 데 총력을 가한다.

그러나 페더스톤(1987)은,노동계급은 몸의 쇠락을 노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신흥’중산층들에게 늙어가는 몸은
불안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다.따라서 신흥 중산층들은 노화와 그것의 특성들
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몸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상류계급들은 노화된 겉모습을 덮고 위장할 수 있는 몸에 대한 태
도를 습득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쇠락이라기보다는 지위의 상징으로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경향을 보인다.상류층에게 “중년은 인생의 진정한 전
성기이며 그들은 주도적 위치에 있는 세대”이므로 노화과정에 좀 더 느긋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35)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본인의 의지
와 무관하게 그가 태어나면서 속한 사회적 계층으로 우선 정해진다.또한 그것
은 성,인종 및 계급 등과 같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속성에 기초한 것이기도

35)크리스 쉴링,임인숙(역),『몸의 사회학』,(나남출판,1993),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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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사회 계층에 따라서 삶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노화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김현우,2004).

계급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육체자본의 권력을 살펴보고,여성들
스스로 몸에 대해 구체적 욕망을 드러내기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
성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끊임없이 관리하라는 미디어의 방
침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이미지화 된 몸을 어떻게 협상,저항하는지 드
러날 것이다.과연 모든 개인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몸을 갖는 것이 가능
한지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의미화되는 ‘몸’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111...‘‘‘나나나이이이듦듦듦’’’:::‘‘‘누누누구구구’’’에에에게게게만만만 문문문제제제인인인가가가

여성들의 몸을 ‘쉽고 빠르게’수정 가능하게 하는 미용·성형산업은 자신
의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을 탈여성화한다.‘늙음’의 지연은
‘선택 가능한’것으로 부지런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여성들은 언제나 ‘젊은
몸’을 유지한다.여성이라면 적어도 ‘주름개선화장품’과 늙고 볼품없이 변한 몸
매를 교정해주는 ‘보정속옷’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여성들의 몸은 구
석구석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없다.일생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듦’이 ‘노동육체로서의 몸’
이 ‘쇠퇴’하는 경험이다.이는 여성의 ‘나이듦’은 곧 사회적 약자가 됨을 의미한
다.평생을 자신의 몸에 대해 프로젝트 ‘중’인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듦’을 지연
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방법들이 ‘선택’가능한가.

50대 아줌마와 남자 50대 나이를 똑같은 나이로 바라보진 않는다는 거지.그러니
까 그냥 나이로만 50으로 나이 많이 먹었어도 남자 50대와 20대 청년 만약에 남
자 나이에서 이 사람이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만약에 노숙자 50이라면
20대 청년이 더 대우받는 사회일 수 있다는 거야.나이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적
으로 대우받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사회에서 말하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없다
는 게 아니고 나이 하나만으로는 위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지.(계급적으로 나
이라는 게)계급뿐만 아니라 성별도 그렇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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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사실 여성의 아줌마 혐오론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그렇지?남자 50하고 중
년 아저씨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지.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나이듦이란 것도 하나로 볼 수 없다는 거 그 문제 하나하고.
(성순,45세)

성순이 생각하는 ‘나이듦’은 성별과 계급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고려
되는 것으로 단지 ‘나이’로서만 위계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본다.우리 사회에서
‘50’의 ‘나이’가 되는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장유유서’로 무조건
20대가 50대보다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성순의 말처럼 ‘중년여성’
에 함축되어 있는 ‘아줌마혐오론’은 성별로 위계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잘 보
여준다.우리 사회에서 ‘중년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언설화 되고 있는 여성의
‘나이듦’은 대표적인 ‘아줌마’라는 사회적 표상으로 ‘가장 힘없고 계급 없음’을
드러낸다.‘아줌마’는 자궁이 있으면서 재생산 하지 않고 더 이상 성적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탈여성화 된다.그래서 여성들은 ‘아줌마’가 되어도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조정하고 제거한다.‘아줌마’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여성(women)이 아닌 여성(female)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힘을 길렀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10년을 더 젊어져서 내가 너무 좋겠다
이런 고민은 없어요.10년이 젊어졌어도 생각을 이렇게 있으면 똑같을 것 같아.
10년이 젊어졌으면 그만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지금은 잘해서 이
다음에 내가 56세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좀 무서
워.56세가 될까봐 무서워.계속 해왔고 하면서도 안 되거든요.(수정,46세)

수정은 ‘나이’드는 게 두렵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그대로 10년 후
가 되는 게 두렵다.수정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이 ‘나이’들어가는
것을 두렵게 한다.그래서 수정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한 채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또 살아내야 할 뿐이다.그래서 ‘힘을 길러서’노후
를 맞이했으면 하지만,잘 변하지 않는 내 자신과 상황은 ‘나이듦’을 공포스럽
게 한다.이렇듯 수정처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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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것이 ‘문제적’으로 다가온다.수정처럼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
들은 ‘나이’가 들면서 학력제한과 나이제한을 동시에 받는다.어려운 집안 사정
은 늘 오빠와 남동생을 먼저 교육시켰고,여성들은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 위해
일찍부터 돈벌이를 시작했다.그로 인해 가지지 못하는 학력 자본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며 자녀양육이 끝났을 때 재취업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연
령차별,학력차별을 동시에 겪는다.

내가 이 삼십대 내 생활이 없었고 나를 가꾸고 그런 나이가 없었어.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러잖아.이렇게 하다 보면 40대 좀 여유가 있으면 누리고 살고 그때는
제대로 된 옷도 사 입고 제대로 된 화장품을 바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그
렇게 되겠지 했어.근데 또 40대 돼 보니까 그게 또 안 돼.화장품도 그 동안에는
그냥 싼 거 샀어.내가 내 돈으로 안 샀어.작년에 우리 딸이 설화수 사줬어.말만
들었지.처음 써봤어.비싼 거야.딸이 다 사다줬어.내가 사면 그런 거 안사.싼
거 사.화장품 비싸잖아.솔직히 우리 나이에는 기능성 화장품 좋은 거 써야 되는
데 아까우니까 못 샀지.근데 내 피부는 기능성 화장품 써야 돼.쓸라고 노력해야
돼.(진주,46세)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 몸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었고 솔직히
화장품 한 번도 좋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살았어.그거 살 돈 있으면 애들한테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줘야 된다.여자들 보통 그러고 살잖아.그런 식으로 살았지
뭐.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자리도 잡고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거 그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지.(지금은 거울 보면
서 젊어져야지 하고 화장품을 산다거나)그렇지.화장품을 사더라도 좋은 거 쓰게
되고 주름개선이나 기능성을 많이 사고 (또 하는 노력들은)내 자신을 위해서 운
동도 많이 하고 예전에 비해서 내가 여유를 많이 찾지.(미숙,43세)

진주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진주는 40대가 되면 ‘누리
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제대로’된 옷도 사 입고,‘제대로’된 화장품
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40대가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진주에게 ‘여유 없음’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진주에
게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은 삶의 ‘사치’를 부리는 것이다.여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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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나이’가 들어도 잘 바뀌지 않는
다.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가능
한 일이며,‘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 해도 여성들은 자신을 위
해 투자하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자신만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은 자신
을 희생하는 데 ‘익숙해지는’시간이기 때문이다.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여
성들에게 ‘기능성 화장품’은 ‘삶의 사치’다.

미숙도 진주처럼 ‘먹고 살기 힘든 때’는 좋은 화장품을 쓰기도 힘들고 내
몸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도 못했다.그럴 돈 있으면 ‘애들한테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줘야 된다’는 생각은 미숙뿐만 아니라 ‘보통의’여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다.지금은 옛날보다 좋아진 형편으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화장품을 사도 ‘주름개선’이나 ‘기능성’제품인 ‘좋은 화장품’을
쓰게 된다.미숙처럼 ‘보통의’여자들은 화장품 살 돈으로 애들 옷을 사거나 남
편 옷을 사면서 자신에게 쓸 돈을 가장 먼저 아낀다.여성들에게는 ‘제 배 곯아
자식 먼저 배불리하는 게’‘엄마의 도리’이기 때문이다.미숙이 옛날보다 좋아
진 형편으로 비로소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듯이 여성들에게 최신 유행
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여유롭게 ‘쓸 수 있는’경제적 조건에 수반되는 것이다.
미숙은 ‘나이’가 들어 경제적 조건이 좋아진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
이’가 들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고착화된다.

30대나 20대?그때로 돌아간다면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고 하니 뭐 새로울 게 있
을까?(나이 먹는 걸 준비하세요?)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잘 안되잖아.사는
게 급급하니까.(그럼 어떡해요)그냥 건강하기만 바라는 거지.건강하면 뭘 해먹
어도 살 거 아냐.나이 70이 돼도 건강하면 뭘 해도 하잖아.근데 자기 몸이 안 따
라주면 하고 싶어도 못해.그래서 서글픈 거 아냐.나이 들면?부부도 할머니 할아
버지도 건강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다정하게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 담에 늙어서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30대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늙어서 어떻해 살아야지보다는 깔끔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나이가 드
셔도 정정하니 몸이 건강해보이잖아.살아도 추해보이진 않잖아.(나이 들면 경제
적인 걸 무시 못 하잖아요.지금도 벌면서 살아도 부족하단 말야.나이 들면 못 버
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돈은 있지.)그렇지.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나이 들면 서
글플 것 같애.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지금까지는 아무 느낌 없는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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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어떡해 될지 모르지.근데 내 생각에는 건강이 따라주면 뭐든지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지.(은정,46세)

(보통 여자들은 40대 늙는다고 느끼기 시작하는데)난 그때만 해도 그런거 없었
어.늙네 마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살 겨를이 없었어.사는 데 바빠서.지금 생각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싶어.(숙희,57세)

은정은 수정처럼 30대나 20대로 돌아가도 ‘특별하게 배운 것’없는 자신에
게 ‘새로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다.사는 게 ‘급급한’은정은 지나온 삶이나
앞으로의 삶이 ‘특별하게’다르지 않다.지금까지 지속된 경제적인 조건은 ‘찬
란한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게 하고,이는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보다 그저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게 될 뿐이다.은정과 수정에게 ‘몸’은 ‘노동육체’로 존재
한다.그래서 당장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은정에게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
간이며 ‘노년’까지 준비할 물질적․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다.은정이 유일
하게 갖고 있는 자원은 자신의 ‘건강한 몸’뿐이다.은정에게 ‘몸’은 지난 삶을
살아오게 해준 ‘자산’이었으며,앞으로의 노후도 책임져줄 ‘노동육체’다.그래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몸’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건강하기만 하면’뭐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몸’은 좀 더 가꾸어서 아름다워 질 몸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은정에게 ‘나이듦’은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건강한 육체’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며,그것이 나이 드는 ‘서글픔’이다.그래서 은정에게 ‘노후대책’은 ‘건강
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은정처럼 자신의 유일한 노동으로 삶을 지탱하는 여
성들에게 ‘몸’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것이다.남성중심
사회는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된’몸을 종용하지만 은정에게 몸은 줄곧
‘노동하는 몸’이었다.은정과 숙희는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삶의 조건에 놓여 있다.자신의 ‘늙음’을 생각할 여유보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
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은정과 숙희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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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들은 미디어에서 보여 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관리하는 여성들
의 몸을 자신과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나이든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
이 아니라 ‘현재’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조건’이 더 시급한 문제이며,그것은
‘나이듦’을 두렵게도 막연하게도 한다.

222...몸몸몸 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젊젊젊음음음'''을을을 욕욕욕망망망하하하는는는 미미미디디디어어어 권권권력력력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몸은 너무나 빠르게
유행 아이콘을 만들어 내고 있다.몸에 새겨지는 문화코드는 몸을 고정된 것이
아닌 언제나 수정 가능하고 변형 가능한 것으로 본다.몸은 문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매개물이다.미디어에서 보여지고 있는 몸을 여성들 스스로 욕망하
게 하며,욕망의 관리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몸매 가꾸기는 소비문화에서 몸이
여성성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최상의 자원으로서 또는 젠더 정체성의 절대적
지표로서 미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몸매 가꾸기는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강
요된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선택적,경쟁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기능
을 담당하는 것이다(이영자,2001).

이러한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의 몸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보편적이고 이
상적인 몸’이 되었다.이미지화 된 몸은 개인들에게 균일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상적인’몸을 위해 헬스장으로,성형외과로 향하게 한다.이제 몸은 더 이상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파편화되고 분절된 조각들로 남는다.‘투명하고 하얀 피
부’‘계란형 얼굴’‘군살 없는 팔뚝’‘탄력 있는 종아리’‘잘록한 허리’‘볼륨 있는
가슴’‘지방흡입’‘눈,코 성형’‘눈밑의 다크 서클’‘주름 보톡스’등 이제 몸의
조건은 ‘상품’이 되었다.36)이제 성형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소비가 되었고 몸을

36)다음은 얼굴부위 주름제거수술에 대한 소개이다.“나이가 듦에 따라 안면부의 조직들은 노
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점차로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소실되며 피하 지방과 피
부의 접착성이 상실되게 되며 또한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안면근육,안면골 조직의 위축성
변화에 의하여 피부의 늘어짐이 심화되면서 주름이 깊어지게 된다.따라서 요즘의 안면부 주
름 제거술은 단순히 안면부의 피부에 나타난 주름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된 안면부의
연부조직 및 안면부의 노화까지도 교정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턱얼굴미용외과연
구회’에서는 ‘이마’‘턱과 목’‘안면부 주름’등 각 얼굴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는
주름 제거술을 소개하고 있다.이는 여성의 몸을 파편화하여 성현산업에서 어떻게 상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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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그대로 방치하는 개인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된 여성으로 취급
된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디어의 이미지들은 현실에서의 여성
들을 고려하지 않는다.이 장에서는 구체적 현실에서 다른 ‘조건’으로 위치 지
워진 여성들이 미디어의 욕망을 어떻게 ‘적절히’타협하고 욕망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아니 개성시대인데 우리가 볼 땐 다
이쁜 사람만 나오고 쭉쭉 빠진 사람만 나오고.물론 걔네들은 주름성형 했겠지만
주름제거 같은 거 했겠지만 나이만 틀리지 40대 아냐.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우리랑.부럽지.부러운 정도가 아니지.보톡스까지는 맞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마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늙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하지만 도움이 되
지 않을까,내 마음에.사람이 마음의 병이라고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특히 여자
들은 얼굴에 나타나.고민 있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남자같이 틀려.(진주,46세)

진주는 텔레비전에 ‘다 이쁘고 쭉쭉 빠진’사람만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자신과 같은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
진주는 그들이 ‘주름성형’을 했을 거라고 말한다.성형이 보편화 된 사회에서
연예인들의 ‘성형’은 ‘필수’다.연예인이라면 최소한의 ‘성형’을 감행해서라도
‘예쁜’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한 케이블 방송에서 여자 연예인과
남자 연예인의 성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남자 연예인들의 성형은
자신의 재능에 덧붙여진 외모적 조건으로 해석함에 비해,여자 연예인들의 성
형은 여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형을 감행한다
는 비판과 함께 예쁘지 않은 여자 연예인들을 “비호감”으로 부르며 성형에 대
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었다.성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
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여성에게 ‘미(美)‘는 절대적인 것으로 ’미(美)‘를 갖추
지 못했거나 ’인위적‘으로 갖춘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women)‘으로 취급받
기 힘든 조건임에 분명하다.진주는 부럽지만 ‘보톡스를 맞긴 싫고’‘그냥 마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성형산업은 점점 여성의 몸을 잘게 조각낼 것이다.
『턱얼굴미용외과연구회』,www.facesurgery.org,2002년 1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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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했으면’좋겠다고 이야기한다.진주에게는 ‘젊은’몸으로의 변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삶의 욕망이다.진주는 자신의 ’
삶의 조건‘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진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편안하
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왜냐하면 진주가 늙는 것은 현
재 ‘삶의 조건’때문이며,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은 늙지 않을 것이라고 예
상하기 때문이다.

이미연이나 강수연,황신혜도 그렇고 다 나이가 40이 넘었을 걸.우리 아들이 ‘저
아줌마 진짜 멋있어.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늙어’맨날 그래.나는 그래.저것
들 뭐 연예인이니까 수술하고 뭐 다 여자니까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저것들은 왜 안 늙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아이고 왜 주름하나 없
잖아.쟤네들은 관리 받고 보톡스 맞고 하니까.걔네들은 먹고 사는 게 방송하고
먹고 사는데 얼굴 쭈글쭈글해지면 안 되잖아.그럼 캐스팅도 안 될 거 아냐.얼굴
이 늙으면 캐스팅이 되겠니.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그렇게.(근데 남자 연예인들
은 별로 그런 게 없잖아.)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그 상태 그대로 하는데 여자들은
다르지 또.그게 여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남자들은 늙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여자들은 늙는 걸 싫어하잖아.자기 자신이 쭈글 거리는 게 좋겠
어.일반인들도 보톡스 맞는 거 수두룩한데 연예인들이야 뭐 얼굴로 먹고 사는데
하고도 남지.(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나도 계속 해서 뭔가 관리
해줘야 될 거 같고 뭔가 불안감이 들고 그러지 않아?)쟤는 연예인이니까 그런 생
각하지.나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것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어.
근데 모든 여자들이 연예인 보고 의식을 많이 하더라.그런 것 같애.(미숙,43세)

미숙은 진주처럼 연예인들은 다 ‘관리 받고 보톡스’를 맞는다고 이야기한
다.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은 늙지 않는 것이고 연예인들은 ‘방송으로 먹고 살아
야 하기 때문에’‘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안 된다고 말한다.‘얼굴이 늙으면 캐
스팅이 되겠니’라고 말하는 미숙은 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 코드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다.방송사회에서 ‘얼굴로 먹고 사는’여자 연예인들은 당연히
‘성형’을 해야 하는 것이다.오히려 ‘성형하지 않고’그대로 ‘방치’하는 연예인들
은 연예인으로서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미숙은 ‘그런’여자 연예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여자 연예인들이 ‘성형’을 선택하는 것은 ‘생계’와 관
련되는 것으로,미숙에게 ‘성형’은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미숙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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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남자들과 달리 ‘욕심이 많아서’‘늙는 걸 싫어한다’고 말한다.여성들이
‘늙지 않으려’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의 관리 차원으로 이해된다.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젊고 건강함’에 대한 경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드
러나면서 구조화 된 미디어의 상품화 전략은 은폐된다.그러나 미숙은 자신을
연예인과 비교하지 않지만 모든 여자들이 연예인을 보고 의식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다.미숙도 ‘성형’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건 아니다.이것은 견고한 미디어의 상품화 전략으로 여성
들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을 여성으로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만듦으로써 미숙처럼 ‘성형’을 하지 않는 여성은 결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미디어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미디어는 여성들의 일상 깊
숙이 들어와 의식/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다지 별로 광고는 하지만 귀에
와 닿질 않더라고.그냥 흘러버리지.우리 친구들도 있어요.눈썹심고 하는 애들
도 있어요.근데 우리가 웃어요.그렇게 하고 싶냐?하고 우리가 웃어요.그냥 딸
네미 따라갔다가 했다고 그래.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여자니까 있지.그게 너
무 정도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tv에 나오는 여자연예인들 보면 나이가
든 연예인들이 20대처럼 나오잖아요.)아니까.어떻게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지
아니까 별로 그게 그다지 와 닿진 않는것 같은데…….(영미,50세)

(광고에서 주름 개선 광고 하는 거 본 거 있으세요?)보지.그렇게 될 거 같으면
늙을 사람 하나도 없고 주름 생긴 사람 하나도 없겠다.그럼 노인네가 하나도 없
을 거 아냐.난 사도 안 해.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혹하지.그러니까 할머니들 약
장사 따라다니면서 집에 창고로 쌓아놓는다고 그러잖아.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
잖아.귀 얇은 사람.혹 해가지고 사는 사람.그렇게 장사가 되니까 하지.난 안
봐.(숙희,57세)

(TV에 나오는 광고들 보면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주로 화장품?)그런 거는
몰라.나하곤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예요.난 그냥 화장품이나 많이 안 쓰고 마
음이 그냥 밝게 하고 내가 움적거리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그게 되는 거지.
저걸 발라가지고 치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화장품에 좋지 않은 성분들
이 훨씬 더 많고.내가 뭘 잘 물어본다고 했죠?나가면 할머니들 앉아 있으면 피
부 좋으신 분들한테 물어요.할머니 지금 참 인상이 좋아 보이고 연세가 얼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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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세요?그럼 60이다 70이다 80이다 그러잖아요.어떻게 관리하셨냐고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고.뭐를 많이 바르셨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세수 잘 했고 자
기는 잘 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에센스나 이런 거 잘 때 발랐다면서 화장을 많
이 안할수록 훨씬 피부는 좋아진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인상 좋으신,연
세 많으신 분들한테 내가 가서 물어.그런 걸 물어보지.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무슨…….(수정,46세)

영미,숙희,수정은 광고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다.숙희는 ‘그렇
게 될 거 같으면 늙을 사람 하나도 없고’‘노인네가 하나도 없겠네’라고 말할
정도로 광고의 ‘진실성’을 간파하고 있다.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지 다 아니까 별로 그게 와 닿진 않는 것 같은
데’라고 말한다.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서 ‘보톡스’나 ‘성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늙지 않
기 위한 ‘다른’노력들을 한다.이는 우리 사회가 ‘성형’에 대해 갖고 있는 이중
적인 편견으로,‘자신감’을 형성하고 좀 더 나은 ‘예쁜 얼굴’을 위해서는 성형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자 연예인들의 성형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성들의 이중적 심리를 드러낸다.자신보다 못 생긴 여성을 보며 위안을 삼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보다 못 생긴 여성들이 나타나길 바라며,한편으로는
‘못 생기고 관리하지 않는 몸’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게으르고 경쟁력 없는’여
성으로 치부해버린다.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여성
들이 미디어의 효과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여성들은 자신의 ‘사회
적 위치’에서 미디어의 메시지들과 ‘적절히’타협하고 있다.

사실 여성들이 욕망하는 것으로 유포되고 있는 획일적인 ‘몸’의 이미지는
미디어의 욕망이다.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전략으로서의 ‘상품화’의 끝
은 없어 보인다.미디어가 ‘몸’에 집중하면서 ‘이상화 된 몸’은 소비되고,이는
다시 투자되고 자본권력이 된다.미디어는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성
형산업과 미용 산업을 굳건히 하고,이를 여성들이 소비하도록 한다.일상화 된
광고문구들은 여성들이 손쉽게 ‘성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들의 몸
을 변형시키기 위한 시술들은 이제 ‘초간편’상품으로 일상화 되었다.늙어가는
징후는 다양한 수술로 수정할 수 있는 ‘추한 것’이 되어간다.노화과정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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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크게 다를 바 없다.우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살아 있는 고기를 잘라버
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이상적인 용모를 추구하기 위해 한층 더 아름다워
질 수 있음을 약속받는다면 바로 응해버리는 것이다(튜더산달,1999).여성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하는 미디어의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자극하
면서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다.계속해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몸이
야말로 미디어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소비자’이며 미디어는 이를 끊임없이 재
생산해야 한다.

‘젊음’을 욕망하는 미디어권력은 사회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유
지한다.‘나이듦’에 대한 공포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미지의 것으로만
남겨두려는 미디어는 개인이 ‘삶의 한계’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 부
정적으로 체험하게 한다.‘젊음’,‘생산’,‘소비’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메커니즘
은 ‘나이듦’,‘늙음’을 ‘소멸’,‘실패’로 상징화하고 ‘늙지 않는’정지된 상태로 필
연적인 인생의 ‘유한함’을 지연시키고자 한다.미디어에는 ‘나이든’혹은 ‘나이
들어가는’삶의 과정 중에 있는 개인들은 없이,‘규격화되고 규범화’된 몸만 존
재한다.‘젊음’을 욕망하는 미디어는 ‘나이’가 들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예외
없이 ‘나이듦’에 대한 공포를 실천하게 하면서 점점 ‘나이든 몸’은 배제된다.

여성들은 ‘여성(women)’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해 이중적인 괴리감
을 느낀다.미디어에서 아름다움과 ‘여성성’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몸을
‘노동’의 매개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육체’로서의 구체적 현실과 ‘여성
성’에 대한 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다.몸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
써 ‘여성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경험이 다르게 구성된다.

그러나 ‘늙은’얼굴의 아름다움은 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역사의 무한함,
그 흔적들 속의 추억,삶의 단편으로서 피부를 아래로 처지게 하는 그 선들 속
에 있지 않은가.아기나 어린아이의 얼굴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그들은
단지 눈으로만 말한다.매끄러운 피부는 말이 없다.그 피부는 아무것도 체험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피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생을 겪을 것이
고 한 존재를 감싸게 될 것이다(샤틀레,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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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구구구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맥맥맥락락락에에에서서서 여여여성성성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AAA...‘‘‘소소소통통통’’’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나이듦’은 단지 ‘나이든’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나이듦’을 바라보는 문
제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이며 앞
서 먼저 삶을 산 여성들의 이해과정이다.‘나이듦’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의 문
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예상,그로 인한 애착,태도에 대한 것이
다.

여성들은 주체가 위치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듦’을 겪는다.살아
가는 과정을 전부 드러낼 수 없으며 그 맥락들 또한 각기 다르게 구성된다.각
기 다른 ‘삶의 과정’과 ‘조건’에 있는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삶에 대한 이해
방식을 갖는다.여성들은 자신에게 처한 구체적 현실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
계 맺기를 하고 그에 따른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가족’중심으로 관계 맺기 하
기를 강요받는 여성들은 ‘딸’,‘아내’,‘엄마’라는 정체성과 함께 보살핌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여성들이 살아온 ‘시간’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
내 온 ‘시간’이며 여성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힘을 갖
는다.

관계가 주는 권력이나 억압에 직면하면서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인다.여성
들은 관계 맺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타자화하기도 한다.그래서 여
성들은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권력관계를 ‘무난하게’유지하기 위해 ‘억압적
인’관계를 지속한다.관계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삶의 ‘태도’를 취한다.

일상적인 여성들의 삶 안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
의 ‘나이듦’을 들여다보고 여성들 스스로 담론을 의미화 하는 과정이 단일한 방
식으로 체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이듦’은 여성들에게 조건 지어진 삶으로 관계 맺기하고 있는 것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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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소통’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삶에 ‘힘’을 갖게 한다.그렇다고 ‘나이듦’이
무조건 삶에 대해 ‘도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그것 또한 ‘나이듦’의 편견이
며 규범화이다.단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다.여성들이
위치한 ‘현재’라는 시간은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으로 지속되는 삶의 과정 ‘중’에 있다.

111...‘‘‘자자자아아아상상상’’’:::‘‘‘삶삶삶의의의 반반반추추추’’’로로로서서서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경험과 여러 관계들을 겪으며 살아간
다.여성들은 구체적 현실에서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 가며 자신의 정
체성을 구성한다.여성들이 ‘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들의 축적된 생애에서
‘기억’과 ‘해석’으로 선택된 것들이다.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며 ‘가족제도’에서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지켜내
는 게’삶의 최우선이었다.여성의 자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또한 여성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그런 의미에
서 여성의 자아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시간성’이라는 측면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여성 자아의 사회적 구성을 이해하는 데에 생애사가 가
지는 시간성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여성은 자신의 주체적인 경험을 주어진
지배적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여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거부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의미를 자신들의 개
인적인 상황에 유리하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윤형숙,1995).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너무 거기에만 그랬던 것 같아.내
가 성격이 소심해서 완벽주의자고 자존심 강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댁에
서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가 우리 남편이 불편한 몸이니까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속된말로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이게 자기 아들이
부족한 점을 괜히 잘난척하고 큰소리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고 시부모한테 열심히 시댁한테 열심히 했어요.딴 데 정신 팔 그런 것도 아
니고.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되어 보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더라고.살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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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렇게 모든 걸 쏟은 거만큼 그런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쏟았더라면 내 모
습은 달라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영미,50세)

남편의 ‘불편한’몸은 영미 자신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남편
의 ‘불편한’몸은 영미가 시댁에 ‘잘 해야’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남편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미는 소위 ‘잘난’부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흔히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이는 집안의 흥망과 남자의 일생이 여자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으로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을 여자(며느리)에게 돌리는 것이다.그러나 영미는
‘이 나이가 돼 보니 그렇게 살아 온 세월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한다.살아보니
시댁에 쏟았던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며,오히려 그 만큼을 자신에
게 투자했더라면 ‘자신의 삶이 달라져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영미는 ‘며
느리’로서 시댁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
만 그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못했다.뒤늦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영미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개인임
을 알게 됐다.영미는 지난 삶을 통해 자신을 주체로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며
느리’나 ‘아내’가 아닌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난 다 내 혼자 했어.난 애기도 내 혼자 가가지고 낳았어.(힘이 좋으세요)힘이 좋
다기보다…… 용기가 좀 대단해요.그리고 막 첫 애기 낳을 때 아프다고 사람들
겁나서 어떡하지 미리 겁먹잖아.안 죽으면 살겠지.안 죽으면 살겠지 다 사는데
나라고 못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겁나는 게 없어.이러니까 이 집에서 살아
남은 거야.애들 키우고 시동생들 다 키워서 나가고.(여태 살면서 시댁과의 갈등
이)시댁 치닥거리,일,애들 키우는 거.그거밖에 안하고 살았어.일은 계속했어.
손을 놓지 않았지.지금도 애기 보잖아.직장은 애들 때문에 못 가져.그리고 제사
가 많아.1년에 8번이야.그거 직장 가면 어떻게 빼먹을 수 있어.그거 때문에 어
디 가서 직장을 못 갖는 거야.그래 나는 내가 살면서도 숙맥인지 자신을 몰라 어
쩔 땐.내가 이걸 하면 옆의 사람이 더 편하겠지.이 생각을 만날 하고 살았어.(숙
희,57세)

숙희의 삶을 통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함을 새삼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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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처연하고 대담하게,전적으로
자신의 ‘용기’와 ‘힘’이 있어 가능했다는 숙희의 말에는 ‘힘’이 느껴진다.숙희는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했다.여성들에게 ‘집’은 ‘엄마’,‘아내’,‘며느리’라는 정체
성을 모두 수행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공간이다.숙희는 ‘겁내지 않고
용기를 발휘해야’‘애들 키우고 시동생들을 키워내는 일’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숙희의 삶에 ‘유일한 일’이었다.숙희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옆의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삭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간다.‘딸’,‘아내’,
‘엄마’라는 정체성의 공통점은 늘 타인을 배려하고 돌봄/보살핌 노동 속에서
성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신념체계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러운’것으로 부여하는 것이다.무엇보다 먼저 부여되는
자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이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강조되고 어머니라는 사회
적 역할이 천성적인 모성 본능임을 강조한다.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머니로서,아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이혜
숙,2003).

예전엔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턴
내 가족 때문에 나를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지.내가 있고 가족이 있
는 거고 남편이 있다는 걸.그 전엔 나는 뒷전이고 남편,애들.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내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살면서 내가 스스로 느껴진 거야.나도 모르게 뭣 땜에 그랬다는
건 없는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화살이 어디로 가 그
게.남편한데 가고 애들한테 가고.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또 한 가지가 나이 더 먹
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생각이 들어.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도전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한 번 해보
려고.그렇게 열심히 살려고.(미숙,43세)

근데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런 소릴 한다고 생각해.옛날엔 뭐든지 움츠러들어가
지고 하고 싶어도 뭐든 돈으로 연결해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지금 만
약에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든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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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을 해.근데 그 당시는 내가 너무 철이 없고.내가 살림을 일찍 했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아무것도 몰랐어.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내 울타리 안에
만 살았던 것 같아.(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그렇지.살아봤
으니까 그거를 뭐가 부족하다고 알고 알지.안 그러면 모르지.(미숙,43세)

미숙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온 미숙은 이제야 ‘내가 있고 가족
이 있는 거고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여성들은 미숙처럼 결혼제도 안에
서 ‘무기력한 주체’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무조건적인 보살핌과 순응을 행위의
원리로 채택하고 자기희생을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여성성의 인습
에서는 자아개념의 획득은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여성은 정체성
의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와 자기희생의 인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이다(장준미,1997).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끊
임없이 정체성을 구성/재구성한다.미숙은 이제 ‘나이를 더 먹기 전에’‘도전할
수 있는 건’다 해보며 살기로 했다.

‘나이’를 먹고서야 도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미숙은 젊었을 때 뭐든 돈과
연결해서 움츠렸던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한다.‘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뭐든
못 하겠냐’라는 말 속에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한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다.‘용기를 내지 못했던’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는 미숙이 살아온 ‘시간’을
통해 구성된다.미숙은 ‘나이듦’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
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 꿈꾼다.미숙은 ‘살아봤기 때문에’삶에 대한 적
극적인 도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이처럼 ‘나이듦’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자신
의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기획하게 해주는 것으로 작동한다.과거의
‘조건’을 현재 다르게 의미화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나이듦’으로 인해 삶에 대
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하기 틀려.흰머리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면 그게 멋있는 거
고.내가 살아보니까 힘든 일 있어도 너무 막 거기에다 그러면 내가 살기가 힘들
더라고.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 이 사람은 저래.똑같을 수가 없으니까.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그래 생각하는 게.근데 그게 그 단계까지 오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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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도통하는 것처럼.내가 그 정도까지 오려면.노력을 해야
돼.처음엔 안 돼.나도 그랬어.나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남들은 둘이 돈도
알콩달콩 얼렁얼렁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저씨한테 하자고 하는데 안하거
든.그랬더니 꼭 당했잖아.얼마나 쌤통이야.도통해야 돼.참 힘들어.그러니까 살
면서 고손자한테도 배운다는 게 그 말이야.며느리 얻으면 또 배워야 돼.사위를
얻어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나도 멀었어.더 배우면서 살아야 돼.잘 융화가 되는
가.이것도 배워야 돼.또 손자 보면은 또 배워야 되고.내가 땅속에 묻힐 때까지.
(숙희,57세)

숙희에게 ‘나이듦’은 삶을 ‘도통’하게 하는 과정이었다.숙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옴은 인생에 대해 ‘도통’하게 했다.숙희는 자신의 ‘힘들었던
조건’속에서 계획한 삶을 이루어 낸 자신에 대해 당당해 하며 삶의 ‘통쾌함’까
지 느낀다.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는 숙희는 자신과
반평생을 함께 해 온 남편에 대한 평가가 서슴없다.숙희에게 있어 ‘남편’은 아
이들의 아빠로만 존재하며 지금껏 힘들게 살아오게 한 장본인이었다.몇몇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의 ‘남편’에 대한 ‘평가’는 숙희와 비슷하다.대부분의 연
구 참여자들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무조건 참고 노력하며 유지시켜
준 ‘아빠 역할자’다.여성들이 ‘엄마’로 있어줄 때만이 가능한 ‘아빠’자리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언젠가 ‘남편들’이 ‘아빠 역할’이 끝나는 날 “아무도 모
르게 갖다 버릴지”모른다.앞으로의 삶에 ‘남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
재이며,이제 더 이상 ‘아빠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식들은 성장해주
었다.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아내’가 아닌 한 ‘여성’으로 살고자 한다.‘땅 속에
묻힐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숙희의 말에 ‘인생’의 의미는 인간에게 끝없는 시
련과 고민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거의 ‘달관자’처럼 말하는 숙희는 그래서
삶이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숙희는 자신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돌볼 정도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라기보다 굉장히 그거였던 거 같아.내가 세운 변명거리,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야.새로 시작 하는 거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성순,45세)

거기다가 대입을 할 게 없으니까 그걸 갖다 찍어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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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걸 갖다 찝어낼라 하면 자
기 치부가 되니까.그걸 나이듦에 대한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거든요.어떤 땐 내가 늙는 문제가지고 지금 못하고 앉았지.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40이 넘어가서 뭘 해.자기를 이렇게 표출
시켜야 되는데 용기가 자꾸 안 생기고 조금씩 쪼그라들고.외로운 것들.그런 것
들이 계단 하나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계단을 넘지 못 한 거를 나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수정,46세)

성순과 수정은 자기문제의 회피로서 ‘나이듦’을 의미화하기도 한다.삶의
도전이 필요한 순간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나이듦’으로 변명하
기도 한다.사람들은 살아가는 내내 ‘나이듦’을 핑계로 어떤 일을 ‘적당하게’넘
기는 순간을 직면한다.어느 순간부터 ‘나이듦’이 삶의 ‘무리스러움’을 ‘무난히’
설명해 주는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

보봐르(1970)에 의하면,노쇠현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장애의 해명인 것이
다.이러한 노인들의 태도는 노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있다.사람
들이 늙은 사람들을 일종의 열등한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
다.노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암시해주는 일체의 것들을 모욕으로
느낀다.그런 이유로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신이 젊다고 여기고
싶어 하며,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한편 어떤 사람들은 좀 이르다 싶게 자신이 늙었다고 말하는 것이 편하
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노년이라는 것은 많은 핑계거리가 되며,여러 제약들도
덜어주므로 노쇠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을 거기에 내맡기고 포기하는 편이 덜
피곤하기 때문이다.어떤 이들은 노쇠현상을 흔쾌히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지
만,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운 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인정하는 쪽을 택한다.

나이 먹으면 여자들하고 금방 친해져.우리 나이에 만나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그게 나이 먹어서 좋은 거구나 그런 건 있어.그리고 부부지간에 툭 터놓
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구나.30대는 왜 사람이 감출 건 또 감
추잖아.부부지간에도.나이 먹으면 안 감춰져.그게 서로 나이 먹으면 이런 게 나
타나고 부부생활에 이런 게 있더라.동질감을 느끼잖아.아 나도 그렇다.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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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서로 여자들끼리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굳
이 말을 하지 않아도.그게 사는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그리고 똑같은 생활처지
는 얘기가 되는 거야.내가 이렇게 말해도 탁!알아듣잖아.그래서 아줌마가 좋아.
신세대 아줌마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그런 아줌마는 잘 모르지.아줌마들은 하
는 말이 다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야.(진주,46세)

진주는 ‘나이’를 먹어 좋은 건 여자들과 금방 친해진다는 것이다.진주는
여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삶의 조건’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말해도 탁 알아듣는 건’‘사는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는 진주의 말에는 결혼제도가 여성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는지 드러난다.비슷한 상황과 맥락 속에 위치 짓게 하는 결혼제도는 여성들
에게 결혼 생활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한다.그래서 진주는 ‘아줌마’가 좋고 아
줌마들이 금방 친해지는 이유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기’때문이라고
말한다.이렇게 가부장제 결혼제도는 여성들에게 공통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
여하면서 결혼제도에 오래 있을수록 ‘노하우’에 대한 습득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포맷 된 구조 속에 놓이는 것
으로 비혼 여성들이 결혼을 꿈꾸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연유한다.37)

222...구구구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조조조건건건’’’에에에서서서의의의 ‘‘‘나나나이이이듦듦듦’’’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를 가족관계를 통해 서술한다.‘결혼’으로 ‘조건’지

37)여성들이 결혼하면서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1억 4천만원,“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1억 4천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결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평생 포
기해야 하는 비용이 이만큼인데 정부의 지원금액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한국조세연구
원이 1998년 2004년에 걸쳐 한국노동패널(KLIPS)에 포함돼 있는 19~45세의 가임여성 1773명
의 데이터를 기초로 저출산 대책이 여성의 결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같이 나
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은 여성의 효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줘,미혼여성이 결혼 때문
에 포기해야 하는 총기회비용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혼여성이 결혼하
지 않았을때의 효용과 결혼했을 때의 효용 차이를 소비의 한계효용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이
다.여기서 1억 3천만원은 출산에 따르는 한계효용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결혼으로
인한 소비감소분,심리적 불안감,결혼으로 인해 소원해질 수 있는 친구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www.hankooki.com,『한국일보』,2007년 6
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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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여성들은 ‘가족중심’으로 관계 맺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남편과 자식
을 ‘통’해 구성한다.‘모성적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도록 요구받은 여성들은 ‘가
족주의 가치관’과 ‘모성’이 여성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것으로 여겨왔다.여성이 나이 드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
자들이 누구와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심각하게 맞물린다(김은실,2001).

다른 게 없잖아.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기혼여성이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할거 아냐.그럴 때 다른 뭐가 없으니까 더더욱 남편과의 관계가 큰 부분을 차
지한다 이거지.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 전에 한 5년 전까지만 해
도 남편하고 나도 역시 힘들면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슬픈 거야.아주 암울한거
야.남편과의 관계만 안 좋으면.그럼에도 남편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진 않았단
말이야.사실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을 찾고 나를 보살피기 시작
하면서 내가 뭔가 다른 의미를 딴걸 두고 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큰 의미가 안 되는 거야.상처도 안 되고.그게 남편
과 관계가 중요하게 차지하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그게 더 문제지.(성순,45
세)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결국엔 내가 늙는 게 다 남편 때문이야.그게 대
부분의 여자들한테 70%는 차지할걸.대부분의 여자들이.70%는 차지한다고 봐.
나머지는 본인의 탓이야.(진주,46세)

성순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울
하고 슬펐다’고 이야기한다.자신의 우울한 삶이 남편과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
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일을 찾고 자신을 보살피기 시작하면서 남
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늙는 것은 70%가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는 진주는 ‘순
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말로 자신의 결혼 선택에 대한 후회를 드러
낸다.성순은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기혼여성들은 자식과 남편이 늘 ‘가까이’있으면서 자신에
게 제일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성순은 만약 남편과 ‘한 공간 내에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으면’그렇게 중요한 관계로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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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여성들은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한다.기혼여
성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가족’이다.기혼여성들은 ‘가족’을 통해 자
신의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남편과 자식이 제일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여성들의 노동이 집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은 ‘가족’이기 때문이다.이재경(1997)은 가족을 다른 사회제도와는 달리
성․임신․출산 등 인간의 재생산 활동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관련된 자
연적인(natural)제도로 본다.이를 담당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인 것이
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대안이 없다.‘관계 맺기’하는 삶의 스타일
을 요구받는 여성들은 ‘관계 맺기’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유지
한다.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역할과 관련된 관계 맺기를 요구받으며 그것
은 ‘결혼’을 통해서 유지된다.특히 ‘결혼제도’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한정지어야 하는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자신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여
성들의 삶에 ‘가족’은 ‘유일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짜 20대 때는 치마 한번 입어보지도 않았고 화장을 한다거나 나를 위해서 꾸며
본다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오히려 나는 사실 나이 들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건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내 여성성을 이렇게 꽃피는
것 같다고.(성순,45세)

성순은 젊었을 때 한 번도 입지 않은 ‘치마’를 ‘나이’가 들어서야 입게 됐
다고 말한다.성순에게 ‘치마’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남자같이’하고 다닌 20
대에 입지 않은 ‘옷’이었다.성순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했다
고 말한다.자신이 치마를 입고 자신을 꾸미는 게 ‘여성성’인지 ‘욕망’인지 잘
모르겠다는 성순은 ‘나이’때문에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했다.실제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의 ‘외모 꾸미기’를 ‘남성성’과 대비되는 것으
로 ‘여성성’을 이야기 한다.성순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 ‘외모 꾸미기’
를 하면서 ‘성적 대상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한국 사회는 ‘나이든’여성들에게
나이 대에 맞는 ‘몸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나이듦’에 따른 규범을 강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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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여성들은 젠더규범과 연령규범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나이 들어 사는 경험’을 하고 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았더라면 막연하긴 한데 싱글로 살아온 지금의
자신의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경험하지 않은 걸 상상한다는 게 제일 고문이야
그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훨씬 더 멋지게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은 많이 가졌
다?!정말 뭐라 그럴까 모든 걸 날 위해 투자한다고는 생각.그런데 생각이 좀 바
뀌는데 나는 애들 양육을 되게 힘들어 했거든.엄마역할이 참 힘든데.근데 이거
를 내가 어떻게 다시 해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길게 인생을 보면 다
른 해석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싱글이든 기혼이든 뭐 사실 어떤 게
낫다란 문제는 아니고 언제까지만 해도 내가 싱글로 안 살은 게 굉장히 나에게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내가 원하는 데로 살지 못했던 삶이라고 생각
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거야.애 양육을 하면서 또 다른 나의 어
떤 큰 나란 개체의 또 다른 뭘 준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시간이 더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요새는 막연히 그렇지.(성순,45세).

성순에게 자녀양육은 ‘엄마’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스런 ‘일’이었다.38)자
신이 ‘싱글’로 살지 못한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성순은 ‘결혼’은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말한다.자신에게 투자하며 살고자 했던 성순
에게 자식은 또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그러나 성순은 자식과
관계 맺기를 하는 동안 주체로서의 자신을 확인했다고 말한다.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자녀양육을 통해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
다.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모성’경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재해석하
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식’이란 존재에 대해 여성들은 다양한

38)이재경(1994)은 “사랑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지만,그 정
서적 욕구의 충족이 외부와는 단절된 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역할을 담
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정은 소외와 억압의 장이 되기도 한다.고립된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의 역할만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소외된 삶을 남편과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보상받으려 하고,가족을 위한 맹목적인 배려와 사랑은 모성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화된다.
특히 취업 주부의 경우에는 직장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이중 노동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
해 현실적으로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들어 주기가 어렵다.따라서 이상화 된 가족관은 이들
여성에게,그리고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가족원들에게 안락감을 주기보다는 갈
등의 요인을 제공할 뿐이다.”이재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가족철학』,(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1997)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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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맥락화하기도 한다.성순은 자신의 ‘젊은’시절 억압으로 작용했던
‘모성’경험이 현재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친밀한 관계’라고 말한다.이에 성순
은 현재 ‘자녀’가 다른 식의 ‘삶의 조건’이 되었다.성순은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자녀가 다른 ‘삶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한다.

나는 사람이 모든 거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들으면 그
감정이 닿질 않아.그냥 그렇겠다 라는 거지.(은정,46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이 먹어봐라.경험인거 같아요.10대도 지나가보고
20대도 지나가보고 그거지.뚜렷하게 그건 없는 것 같아.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
떻게 큰소릴 치겠어.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그렇게 말하는 거.(순이,47세)

은정과 순이에게 ‘나이듦’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한 ‘시간’이었다.은정은 ‘인생’은 ‘경험해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그렇게 ‘나
이듦’은 여성들의 ‘삶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험들과 함께 ‘인생’을 알아가게
하는 ‘시간’의 과정이다.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경험을 체화하고 있으며,‘가족’은 성역할
의 체험공간으로 위계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게 한다.여성들이 ‘가족제도’에
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적이며 하찮은’일로 취급되면
서 여성들이 겪는 삶의 경험들을 간과한다.여성들이 ‘나이듦’을 이야기하고 자
신의 ‘구체적인 현실적’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구조화 된 가부장제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들은 여성들의
삶의 맥락에 따라 의미화 되는 것이며,여성들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 행
위성이 드러나면서 여성의 경험은 역사가 된다.여성들을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순응하는 공모자로만 이야기할 수 없으며 여성들은 가부장제 안에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상하고 있다.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경험을 통해 여성으로 ‘나이 들어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으며,가부장제 사회의 젠더규범이 ‘여성’으로 나이 드는 것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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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담담담론론론의의의 경경경계계계에에에서서서 ‘‘‘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으으으로로로 ‘‘‘통통통’’’하하하기기기

‘중년여성’담론은 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담론이
다.‘범주화’된 ‘나이듦’의 규범은 여성들에게 ‘나이대에 맞는’‘정상성’을 요구
한다.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규범은 성별에 따라 ‘나이듦’의 경험을 구성
한다.나이대에 맞는 ‘몸의 조건’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주어졌으며 이를
습득하기 위한 경험도 성별화 되어있다.‘중년여성’담론에 대한 분석은 여성의
‘나이듦’이 어떻게 젠더화 되어 있는지 드러낸다.젠더규범과 함께 담론화 된
‘중년여성’담론은 여성을 ‘몸’과 동일시하며 여성들을 담론의 경계에서 살아가
도록 한다.

미디어에서 ‘중년여성’에 관한 기사들은 건강관리나 몸 관리에 관한 뉴스
들로 넘쳐난다.소비사회는 ‘중년’을 범주화하여 여성들을 소비의 주체로 등장
시켰다.‘중년여성’담론은 ‘여성’을 겨냥한 소비의 전략이다.‘중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들은 ‘젊음’을 유지하라는 경고와 함께 생물학적인 노화와 관련
된 상품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년’은 ‘자본’과 ‘상
품’으로 유통되고 있다.이는 ‘중년여성’담론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지속시
키고 ‘중년’의 범주화는 유지된다.가부장제 사회의 ‘나이듦’은 권력체계 내에서
여성들을 연속선상에 위치 지음으로써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드러나는 여성들
의 위치를 단일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이듦’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면화하는 여
성들의 주체성을 간과한다.

‘중년’담론 속에서 여성들이 ‘중년’으로 ‘통’하는 경험은 어떤 맥락들을 통
해서 가능한가.가부장제가 ‘중년’이란 범주화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중
년’에 대한 신체적 변화와 병적 증상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여성들이 ‘나이듦’
을 체화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나이듦’을 의미화하지 않는 여성,‘나이듦’
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여성들은 ‘아줌마’란 호명으로 집단화하며 여성이 ‘나이
들기’를 ‘선택’한 것은 ‘무성’(無性)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중년여성’은 누구인가.‘생물학적인 나이’로 ‘중년범주’에 속하는 여
성들은 담론에 대해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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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담론의 경계에서 ‘중년여성’이 ‘되어야’할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듦’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듦’은 ‘중년여성’담론 속에서
여성들이 맺고 있는 구체적 관계들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남성 중심 언
어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언어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

‘중년여성’담론은 여성들을 경계 짓기하며 여성들의 ‘삶의 과정’중에 일
어나는 경험들을 ‘중년’이란 개념으로 축소화한다.‘젊음’과 ‘늙음’의 모호한 경
계 속에서 여성들이 ‘취사선택’하는 담론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1...‘‘‘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담담담론론론:::‘‘‘누누누가가가’’’‘‘‘무무무엇엇엇을을을’’’소소소비비비하하하는는는가가가

‘생물학적 나이’로 경계짓기 하는 ‘중년여성’담론은 ‘나이든’여성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나이듦’을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러한 담론화를 통해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이윤 창출의 욕망
을 드러내고 여성들을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 짓는다.

‘중년’의 범주에 속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제로 ‘중년여성’이 누구
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그러나 분명한 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여성’은 부정적인 담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담론으로서의 ‘중년’과 자
신의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년여성’담론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타자화하여 ‘자본’으로 유통시
키는 소비 전략이다.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년여성’담론은 ‘자본’을 만들
어내는 ‘적당한’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폐경기 오면 여자의 상실이 와서 호르몬제 약을 먹어서 더 늘린다고 그러데.나는
좋기만 하더구만.53세에 안 했어.더 편해.아무느낌 없고 너무 편해 그냥.나는
텔레비전이 사람 망친다고 그래.이만한 걸 부풀려가지고 귀에 쏙 들어오게 그러
는 거야.텔레비전이 사람 망쳐.약도 팔고 병원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이
뚜렷해야 돼.혹하면 안 돼.내가 들었을 때 증세가 좀 비슷하잖아.들었을 때 그
럼 금방 죽는 사람 있어.그런 사람도 있다고.그랬는데 그건 있더라고.얼굴은 확
달아오른다 그러데.그런 거 때가 되면 괜찮고 때 되면 오는 건데.난 몰라.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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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너무 편해 그냥.사람마다 틀리겠지.약을 먹었더니 암 걸렸다고 하더라고.
폐경 와서 나이가 먹으면 올 때 되면 오는 거고 갈 때 되면 가는 거야.태어났다
고 해서 안 죽진 못하잖아.오면은 가는 게 있는 거야.그래 생각하면은 나는 너무
편해.안하니까.자기가 받아들이기 달렸어.약 먹으면 더 역효과가 와.(숙희,57
세)

53세에 ‘완경’39)을 경험한 숙희는 매체에서 나오는 폐경기에 관한 이야기
들이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한다.실제로 ‘완경기’를 다르게
경험한 숙희는 텔레비전이 ‘완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부풀리고 여성들을 현혹
한다고 말한다.숙희는 ‘완경’의 느낌을 ‘안 해서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면 없어지고 때가 되면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완경기 여성’에 관한
담론들은 생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주로 신체적 변화에 따른 ‘폐경기 증후군’
으로 설명한다.의학모델은 ‘완경’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할 수 있
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까지 간주한다.의학적 모
델에 기반한 ‘완경’은 여성의 몸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치료에 따른
호르몬 보충은 여성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며 이에 여성들은 의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이에 극복 되어져야 하는 ‘폐경기 증후군’은 여성들을 대상화하며
‘폐경기 클리닉’산업은 번창한다.

‘완경’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의 경고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
로 관리하도록 하며 ‘완경’은 ‘극복’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완경’은 더 이상 재생산기능을 할 수 없는 ‘여성성’의 상실로서 경험
되며 ‘젊은 여성’혹은 ‘어머니’로 존재하는 여성들의 위치에서 더 이상 ‘여성
(women)’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생물학적 지식권력은 모든 여성
들의 경험을 단일화하여 다른 방식으로 몸에 대한 경험을 갖는 여성들을 배제
한다.완경에 관한 ‘중년여성’담론은 ‘중년여성’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재강화하
면서 여성들이 몸의 변화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게 한다.

39)우리 사회는 여성의 자궁을 재생산 기능에 초점을 둠으로써 월경이 끝나는 것을 아무 쓸모
가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모성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한국
사회는 여성을 생식기능과 관련한 존재로만 구성한다.이에 여성학/페미니즘 운동 진영 내에
서는 부정적 어감의 ‘폐경’이 아닌 다 이루었거나,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완성,완주,
완경 등의 의미인 ‘완’자를 붙여 ‘완경’이라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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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확실히 몰라.텔레비전
에서 보면 꼭 의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중년여성 어쩌고.텔레비전에서
보면 오십견 오면 중년여성이라고 하잖아.근데 나는 내가 아직 오십견이 안 왔
어.오십견이 오면 난 중년여성에 속할 것 같아.솔직히 이 길로만 가고 싶진 않
아.때론 이 길로도 가고 싶어.나쁜 길로.이 길이 다 나쁜 길이야.근데 그게 내
가 혼자고 아가씨 같으면 독신이면 내가 이 길도 저 길도 갈 것 같아.결혼해서도
가는 여자들도 있어.내 주위에 수두룩해.남편한테는 죄책감 못 느낄지 모르겠지
만 난 애들한테 제일 죄책감 느껴 안 돼.자식을 어떻게 볼까.(진주,46세)

나 중년여성이야.근데 나는 내가 중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근데 나
이는 중년이지.근데 나 자신만 중년여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남들은 나를
중년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미숙,43세)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진주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년여성’에 관
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설명한다.진주는 텔레비전에서 ‘오
십견’이 오면 ‘중년여성’이라고 한 것에 기준하여 자신은 아직 ‘중년여성’이 아
니지만 ‘오십견’이 온다면 ‘중년여성’에 속할 것이라고 말한다.진주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몸의 경험’을 통해 ‘중년’에 대한 개념을 의미화하
고 있다.‘생물학적 나이’로 범주화하는 ‘중년여성’담론은 여성들이 ‘나이’로써
의미화하지 않는 맥락들을 배제한다.진주는 ‘중년여성’에 관해 ‘알려진’지식들
을 자신에게 대입시켜 보면서 몸의 변화를 설명한다.그러면서 진주는 이야기
를 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아를 드러낸다.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나쁜 길’로 표현되는 ‘욕망’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엄마’로서의
위치를 지켜내려 애쓴다.미숙의 이야기처럼 여성들이 생각하는 ‘중년’과 실제
로 ‘중년’이 되는 것은 다른 경험이다.미숙의 말속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있
음을 알 수 있다.미숙은 자신은 ‘중년’이지만 ‘중년’이 아니라고 말한다.“자신
은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자신을 중년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고 있어”라고 말하는 미숙의 말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한 말이었다.
담론화 된 ‘중년’개념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는 ‘중년’이 맞지만 ‘중년’을 설명
하는 특징들과 자신의 경험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미숙의 말을 통해 ‘중년여
성’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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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중년’은 ‘젊음’과 ‘늙음’의 경계선이며 ‘중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미숙은 ‘젊음’/‘늙음’의 이분법에 저항
하며 자신의 ‘나이듦’을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여성들은 ‘중년여성’담론
속에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의미화하고 ‘중년여성’으로 통과
하고 있다.

나 자신을 찾아야지.나를 되돌아보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중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중년여성을 찾고 그래.기반을 좀 잡고 애들
다 컸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생각하는 중년여성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텔레
비전에서 나오는 중년여성에 대한 거는 돈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여유 있
는 사람.누구나가 다 그렇겠어요.중년여성을 뭐라고 해야 돼.다 사는 게 각각인
데.어떻게 평가를 해요.다 사는 게 틀린데.왜 중년여성이라고 그러지?(순이,47
세)

순이는 ‘중년’이 계급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순이가 생각하는 ‘중년’은
‘기반을 잡고 나를 위해서’사는 것이다.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래를 예상하
는데 있어서 현재 ‘기반을 잡고’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노후를 설명하는 것이
달라진다.여성들이 ‘기반을 잡는다’는 것은 각기 다르게 구성되는 의미이지만
이렇듯 ‘중년’은 ‘경제적 여유’에 따라 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난다.순이는 텔레
비전에 나오는 ‘중년여성’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한다.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꾸준한 ‘몸의 관리’는 ‘중산층’에게만 관심의 대
상이 된다.‘나이듦’은 ‘삶의 조건’에 따라 ‘위기’가 찾아오는 것으로,한국사회
의 ‘중년’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담론화 된 것이다.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디
어에서 유포되고 있는 ‘몸 관리’방식에 집중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 위치한
여성들이다.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몸’은 ‘여성성’을 실현하는 장소이기
보다 일을 지속하여 ‘생계를 꾸려야’하는 ‘노동육체’로 존재한다.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늙음’을 방지하고 ‘젊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몸 관리’상품
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데 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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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사회에서 ‘중년’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삶의 여유를
누리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젊은 시절 열심히 노동한 대가는 ‘성공한 중년’이
될 수 있다는 신화에 따라 젊은 시절을 ‘살아내 게’하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늘
허덕이고 가난이 지속된다.자신의 몸을 매개로 노동하며 서바이벌 해야 하는
여성들이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노동할 수 없게 됨으로써 두려운 것이다.순
이는 “왜 중년여성이라고 그러지?”라고 반문하면서 각기 다르게 살고 있는 삶
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한국사회는 유독 여성의 ‘나이 들고 있
는 몸’에 집중하여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들을 재생산한다.순이의 말처럼 여
성들은 다양한 층위(성,계급,지역,연령 등)의 ‘삶의 조건’에서 ‘나이듦’을 경험
하고 있으며 단일하게 범주화하여 설명할 수 없다.

222...‘‘‘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은은은 우우우울울울하하하다다다???:::‘‘‘중중중년년년’’’으으으로로로 ‘‘‘통통통’’’하하하기기기

‘중년여성’담론은 ‘중년’으로 범주화하여 담론화한 것이 ‘사실’이 되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모든 사람들의 의식/무의식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현대사회의 질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의식’은 우리
의 ‘시선’을 교정하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중년여성’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중년여성’
의 ‘우울증’이다.의학 모델들은 여성들이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 ‘상실’을 경험
하면서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설명한다.‘중년’이 되면서 자식들이 성장
하여 독립하여 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공허감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 칭하며
여성의 ‘나이듦’을 설명한다.그러나 ‘중년’의 ‘역할상실’은 특정한 계급에 위치
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삶’은 젊은
시절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으며,‘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기반을 마
련하여’,현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음을 기뻐했다.여성들에게는 ‘엄마’나
‘아내’역할뿐만 아니라 ‘생계부양자’로도 살아온 ‘삶의 사실’이 존재한다.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은 여성들을 ‘병리적인’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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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면서 치료하고 관리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한다.그러나 본 연구
에 참여한 여성들은 담론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우울증’을 의미화하고 있었
다.여성들에게 ‘우울증’은 ‘나이듦’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가 아닌 ‘삶의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고통의 ‘증거’이다.

여성들이 살아온 삶을 확인하는 과정은 ‘충만했던 욕망’이 ‘구체적인 상
실’로 확인되는 ‘시간’일 수 있으나,그와 반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확인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소통’
하며,‘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직시한다.여성들은 부정적으로 담론화
된 ‘중년여성’담론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통’하고 있다.

중년여성이라고 그런 담론이 나올 때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기준들이.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중년여성으로 만드는 담론
의 의도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그런 여성문젤 떠나서 내 문제를 보면 나이로 내
가 중년여성 거기에 맞지 않는다.사실 중년여성이라고 범주를 일단 하고 들어가
도 그러니까 양육이 끝나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증후군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어떤 큰 단계 단계가 구분지어진다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정말 자신에게
더 열중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런 하나의 중년여성.굳
이 있다면 중년여성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그야말로 엄마나 아내 역할
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중년여성으로 보는 거지.그전에 가지고 있는 중년여성의 내
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성도 있겠지만 전
체 여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이렇게 중년여성을 범주화하는 것 부당함 같은
건 없는 거죠)왜 그런 왜 필요한 건지 왜 만들었냐고.중년여성이라는 거 만든
거 자체 거기서 말하는 (성순,45세)

성순은 담론과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몸의 변화를 통해 ‘중년여성’을 ‘증
후군’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중년여성’은 ‘양육’이라는 프로젝트 후에 ‘엄마’
나 ‘아내’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
을 갖게 된다.여성들에게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성순은 ‘역할상실’을 경험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다.담론은 ‘엄마’역할이 끝난 여성들이 역할상실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온다
고 이야기하지만 ‘엄마’나 ‘아내’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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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는 성순은 ‘중년여성’이라는 언어화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의 의도임
을 강조한다.

나는 아무생각 없었는데 그거 체크해보니까 나하고 비슷하거든.근데 그거를 체
크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가끔가다 우울할 때도 있다.가끔가다 사람
들 우울할 때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이것도 아!하고 비슷한 거 같고
그럼 세모.그 다음에 화가 날 때 있다.화가 날 때도 있거든.짜증날 때 화나지 않
나?우울증은 아닌데도 아 그래 요즘 화가 좀 난다.말하자면 이런 게 있다가 없
을 때 물이 먹고 싶다가 안 먹고 싶을 때 물이 없으면 짜증나잖아.그런 것들을
여기 보고는 어 저거에 대입을 시킨다고.사람들이 대입을 시켜서 보면 어 이거
나하고 같은 거 같아.짜증났다 어떤 땐 짜증 안 나는데 그러면 체크가 되는 거잖
아.그날 운세에 따라.그럼 이건 우울증 환자야.50,60%가 환자야.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사실 그건 우울증이 아니거든.대부분이 느끼는 건데.(수정,46
세)

수정의 말처럼 ‘중년여성’담론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보편
적 지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중년’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범주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그 ‘나이대’가 가까워 온다는 것만으로도 공포
감을 갖게 한다.‘중년여성’담론은 모든 여성들을 경계 안팎에 위치지우며 ‘나
이듦’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수정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우울증’에 관한 지식들을 주체적으로 수용
하고 있다.미디어의 지식권력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우울증’이고
‘병리적’이며 ‘부인 클리닉’의 ‘환자들’이다.여성들을 단일한 특성으로 묶어버
리는 ‘중년여성’담론화는 ‘아무 생각 없다가도’자연스럽게 ‘우울증’으로 진단
내릴 수 있게 한다.수정은 ‘우울증’이 그날 ‘운세에 따라’찾아오는 것임을 경
고한다.

그니까는 그때가 43살 때.그때까지 시동생들하고 같이.30대는 아무것도 없어.그
러고 나니까 애들 키워야 되잖아.그러니까 시동생들 다 나가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드라고.나는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시동생들이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살잖아.
나는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에 한방에서 살아가면서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지.집도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들 다섯이나 되잖아.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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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드라고.우울증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눕고 싶기만 하고 뭐가 의욕이
없어.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만 있고.뭘 못해.내과를 다녀도 알지도 못 하드라
고.그래서 뭘 해야 되나.내과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안 나아.그때는 신경정신
과 가는 것도 모르지.그때는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어디 독
일약국 가서 물으니까 당신 마누라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그랬대.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포부가 있고 꿈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누르고 살아서 지금 병이 생
긴 거니까 자꾸 어디 데리고 놀러가라고 그러더래.근데 그게 되나.그러면서 약
을 사 왔더라고.그랬더니 머린 덜 아프더라고.그래가지고 먹고 우리 집에 우유
를 넣는 아줌마가 있어.내가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내가 잠을 좀 덜자면 되잖
아.그거는.낮에는 집에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수입도.그래가
지고 그걸 하기 시작한 거지.그 상태에서.애들 가르치고 집 사야 되니까.싫을
때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몸은 안 따라줘도 생각은 있는 거지.그래야
산다는 게 애들 가르치고 산다는 게.하다보니까 일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괜찮아
지더라고.돈이 되고 하니까.5년 해 가지고 집 샀잖아.애들도 그냥 많이 못 사
먹이고 이러다가 맘대로 많이 사줄 수 있고 다 먹고 쓰고도 그때 80만원 쪼개지
더라고.내 돈을 만지고 쓰고 맘대로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니까.우울증이.(숙
희,57세)

숙희에게 ‘우울증’은 온전히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였다.
숙희의 ‘우울증’은 지속되는 ‘가난’에 ‘30대’라는 ‘젊은’시절에 찾아왔다.30대
의 ‘젊은’시절 자신의 나아지지 않는 무기력한 현실에 찾아온 것이었다.자신
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삶에 대처하는 여성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헌신’과
‘희생’을 자기 삶에서 놓지 않는다.시동생들을 모두 보살피고 난 뒤에도 끝나
지 않는 보살핌노동과 자녀양육은 우울한 몸으로 드러난다.‘가족’이 자신의 삶
으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삶은 가족의 안위가 여성들의 지위와 동일시된다.숙
희는 ‘젊은’시절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음에 절
망한다.숙희는 ‘우울증’‘중’에도 ‘희생’과 ‘헌신’을 놓지 않고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이야기를 나눌 당시 ‘현재’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숙희는 ‘삶의 조건’이 개선되자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한다.여성의 삶은 남성
보다 훨씬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삶의 조건’이 존재한다.여성들에게 ‘우
울증’은 구체적 현실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사실 ‘우울증’
이란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시로 찾아오는 삶의 감정 상태이다.생애주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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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회에서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우울할 수 있고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에 의해 우울해질 수도 있다.다만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위치’(성,연령,인종,계급,지역 등)가 남성보다 ‘우울증’을 겪
게 하는 기제들이 더 많이 존재하며 그것은 ‘나이듦’의 특징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우울증’은 ‘중년여성’에게 온전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삶의 절망’을 ‘힘’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중년은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중년,노년,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요.중년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아름답고 질적으로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
고 생각해.45세쯤 자궁적출수술 했을 때도 별 느낌 없었어요.더 이상 여자가 아
니라는 둥 그런 느낌 별로 없었다.친구들 만나면 나이대별로 얘기들이 다 달라
요.30대 때는 사는 얘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면 멋있게 살자.남은 세월 재
밌게 살자는 그런 얘기들 해요.60,70살을 먹어도 여자는 가꾸면 여자라고 생각
해요.몸이 힘들어져서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나이는 누구나 다 먹는 거니까 피해갈 수 없고 나름대로
즐겁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정애,51세)

‘중년’을 인생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정애는 ‘중년여성’담론을 자신의 경
험으로 구성하지 않는다.삶의 과정 ’중‘인 ‘중년’에 위치한 정애는 살아가면서
나이대별로 관심 갖게 되는 주제가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정애의 말처럼 ‘중
년’은 살아가는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삶의 어떤 ‘과
정’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그 과정 중에 ‘성공’이나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존
재하는 법이다.‘중년’의 특징으로서가 아닌 ‘삶의 과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
이다.

45세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정애는 담론과 다르게 구성된 자신의 경험
을 이야기한다.자신에게는 ‘별 느낌 없는’경험이었다.그 ‘사건’을 통해 가부장
제 사회가 자신의 경험은 담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자궁’은 여성들을 ‘여성(women)’이게 하는 전부이며 그 자체이다.고대
에는 여성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을 ‘자궁’에서 찾아냈다.여성
들의 다양한 질환상태를 ‘자궁’과 연결하여 ‘자궁’을 소유한 여성들을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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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했다(라나,1999).가부장제 사회는 ‘자궁’을 임신,출산,재생산과 동일시하
여 여성을 생식기능 담당자로 자리매김하고 남성규범의 통제에서 관리 되도록
한다.재생산기능과 모성으로의 역할만을 상정하며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
는 여성들을 탈 여성화한다.‘중년여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
을 부정적으로 담론화 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정애
처럼 담론과 상관없이 자신의 ‘나이듦’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성들을
은폐하는 것이다.

여자가 가정의 주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한 사람이 찡그리고
인상 쓰면 안 돼.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는 뭔가를 찾았을
때 찾아서 일을 할 때 그러면 나는 50이 됐을 때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찾으려고 해.(수정,46세)

‘현모양처’가 꿈이던 수정은 ‘엄마’와 ‘아내’로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 ‘여
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50대가 됐을 때 행
복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수정은 자신이 좋아하고,잘 할 수 있는 ‘일’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주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생각했던 수정은 아이들이 크면서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한다.오히려 수정은 ‘역할상실’
의 경험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찾는다.‘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
할 수 있다’는 수정의 생각은 실로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여성들은 위계
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모성’으로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자신의 행복
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수정은 ‘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수정은 ‘주
부’로서의 경험을 통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다.‘주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게 했고,이를 위해 자신
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한 수정은 ‘직업 갖기’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자 한
다.

난 우리 아저씨 바람만 났으면 좋겠어.바람만 나면 바로 그 여자한테 가라고.아
이구야 너무 고맙다.안 그래도 내가 가서 그럴려고.우리 집이 이러저러한 집이
니까 와서 잘 살아주라고.나 구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난 보따리 싸들고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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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데 안하는 거야.안 해.안 해 아주.안하드라고.(숙희,57세)

숙희에게 ‘남편’은 아이들의 ‘아빠’로만 존재하는 관계이다.“바람 좀 났으
면 좋겠는데 바람도 안나”라고 말하면서 숙희는 앞으로의 삶은 온전히 자신만
을 위해 쓰고자 한다.남편이 바람만 펴준다면 ‘나 구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할 것이라 말하는 숙희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의미한 관계
가 아님을 말한다.그리어(1999)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
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에 대해 적극적 선택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고 말한다.숙희는 ‘남편’의 ‘아내’로 살아오는 세월 동안 ‘사라져 가는’자신을
직면해야 했다.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가족을 매
니지하는 ‘종속적 관리자’가 된다.가정 경영 및 관리에서 전업 주부는 합리적
인 소비 전문인으로서 주어진 수입을 효과적으로 경영 관리하여 효과를 극대
화하고 있다(문옥표,1992).남편의 지위를 위해 ‘한평생’을 애쓰지만 ‘무기력한’
남편들은 점점 더 여성들의 ‘관리능력’만 키워줄 뿐이다.여성들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계로 작용한다.중산층 계
급의 여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가정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지위에 따
라 ‘가정경영’도구들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이다.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이 자녀양육을 끝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요한’위치를 차지할 것 같은
‘아내’의 위치는 ‘남편’과 상관없는 것으로서이다.

한 50이 넘으면 다 세상이 이쪽저쪽에서 중간쯤에 서있는데 이제 40대 후반에서
부터 50중반까지는 세상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요.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연로하신 우리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어떻게 살
아가는지 관심을 갖게 될 시기가 돼.왜냐면 우리가 곧 닥칠 시기니까.관심을 가
져야 돼요.그 뒤로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보고,느끼고 살아온 세월
이 있어서 세상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영미,50세)

영미에게 ‘중년’은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이다.영미에게 ‘50’은 인
생의 중간이며,과거와 미래의 연결통로이다.‘보고 느끼며’살아온 세월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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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다 ‘나이든’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며,자신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
정립하게 한다.괴테는 “인생의 최초와 최후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회고는 현재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놀
람의 감정을 부활시켜준다”고 말했다.인생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하고 개
인적인 행위이며,일부 사람에게는 과거가 평화롭게 잠들기 위한 표지판이 되
기도 하며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조그마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튜더산달,1999).영미가 개념화하는 대로 ‘중년’을 바라본다
면 우리 사회에서 ‘나이듦’은 더 이상 공포스런 ‘미지의 것’으로 이미지화되지
않을 것이다.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담론
화 된 ‘중년여성’은 실제 구체적 현실에서 구조화되는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고,
다양하게 맥락화 되는 여성들의 산 경험(livedexperience)을 은폐한다.가부장
제 사회가 ‘중년여성’이라 호명하며 담론화하는 것은 ‘성별’과 ‘나이듦’이 복합
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드러나는 남성사회의 의도이다.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균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CCC...‘‘‘나나나이이이듦듦듦’’’의의의 재재재개개개념념념화화화

111...‘‘‘나나나이이이듦듦듦’’’에에에 대대대해해해 긍긍긍정정정하하하기기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말말말하하하기기기

‘나이듦’,‘늙음’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나이듦’을 말하고 긍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나이 드는 것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생애주기 연
령주의 사회에서 ‘늙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해 ‘나이듦’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의 ‘나이듦’
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이
‘괴물화’되지 않을 것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나이듦’에 따른 연령규범이 존재하면서 ‘나이
에 맞는’과업을 강제한다.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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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과업은 개인의 삶을 한계 짓고,연령규범을 유지하며 재생산한다.‘나이’가
들면 그 ‘나이다운 품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어른스러워’야 한다.한국 사회
는 ‘나이듦’의 미덕을 운운하지만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몸은 ‘나이 들지 않은’‘젊은 몸’이다.‘나이’들어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몸’
이 되기 위해 ‘몸’은 늘 관리의 대상이 된다.‘40대’가 ‘20대 같은 몸’을 갖는 것
이 화제가 되는 사회적 시선은 ‘40대’는 결코 ‘20대’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40대’는 ‘40대’일뿐 결코 ‘20대’가 될 수 없다.단지 ‘20대 같을 뿐’인 것이다.이
장에서는 ‘나이듦’의 이중규범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이듦’
을 어떻게 말하고 의미화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나이 드는 거?세상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세상 보는 눈이 더
깊고 넓어지는 거지.결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결코 나이 들어서 서
글픈,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서글퍼진다고 하는데 난 서글퍼진다고 보진 않
아요.(영미,50세)

영미는 ‘나이듦’은 ‘세상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나이’
가 들어서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나이듦’에 따른 연륜과 경험을 바
탕으로 가능한 일이다.개인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사회에 필요한 재원이 되기 위해 사회 질서를 따른다.‘나이듦’을 통해 자신
을 볼 수 있게 된 영미는 ‘나이듦’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그래서 영미
는 ‘나이듦’에 대해 긍정한다.자신에 대해 ‘소통’하고 유연하게 ‘세상살이’에 대
처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나이듦’을 ‘서글픔’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영미는 자신의 ‘나이듦’을 ‘서글픔’이 아닌,“인생의 현미경”을 갖게 된 것으로
의미화한다.영미는 지나온 삶을 통해 ‘나이듦’이 ‘미덕’이 되었지만,모든 이들
이 영미처럼 ‘나이’를 먹고 ‘나이듦’의 ‘연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나이가 들
면’관용과 이해와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회적 기대도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을 드러내는 것이다.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는 모든 개인을 주체로 호명
하거나 부른다”는 알튀세르의 이론에 따라 ‘나이든’개인을 ‘노인’이라 호명하
며 ‘무욕망’으로 간주한다.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노인은 ‘노인답지’않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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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는 것이다.‘노인’의 호명은 노인이 ‘노인다워야’한다는 지배 이데올로
기를 실현하는 것이다.이데올로기에 따라 ‘노인’이라고 호명되면서 개인은 사
라지고 집단만 존재한다.‘노인다움’과 ‘늙지 않는’몸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개인은 이미 ‘몸’에 갇혀 있다.

그 나이 돼 봐라.이런 얘기야.너도 그 나이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 안다는 말이
야.내 나이 돼보고 내 입장 돼 봐라.경험은 그 당시는 싫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
하지만 경험은 해볼 건 또 해보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나이 드는 게 많은 경
험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어.시간을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 없는
것이고.(진주,46세)

‘나이듦’은 우리가 삶에 대해 추측하는 몸,생각,관계의 변화 등을 구체적
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경험은 해볼 건 해보
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진주는 경험은 쌓을수록 삶에 대한 ‘노
하우’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 말한다.그래서 흔하게 던지는 ‘내 나이 돼 봐라’
라는 말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대변한다.사실 ‘내 나이 돼 봐라’
라는 말은 우리가 ‘나이듦’을 체화하여 의미화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이다.그래서 “나이 들지 않고,경험하지 않고”‘나이듦’을 말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진주는 ‘나이듦’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
말한다.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많은 경험들 중에 선택적으로 기
억된 것을 경험으로 구성하고 있다.여성들은 ‘나이듦’을 구성할 때 기억된 경
험을 현재의 자신으로 의미화한다.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성된 ‘시간’
을 보내고 경험을 해석하면서 사회 질서를 파악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나 종이접기 시작할 때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50세에 시작했잖아.지금이 6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40대같이 살아요.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
각이 들지.60대중반이면 다 할머니 아냐.아직도 그냥 40대처럼 바쁘게 사는데.
늙지 않고 사는 건 마음에 달려있어요.나이를 먹어도 똑같아요.나이 먹으면서
늙는 거다,나이 먹는 건 나이 먹는 거다.늙는 건 늙는 거다.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순이,47세)
순이가 현재 하고 있는 ‘종이접기’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한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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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통해 시작하게 된 ‘종이접기’는 순이의 ‘직업’이 되었다.순이가 ‘종
이접기’를 시작할 때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나이는 50대였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며 ‘젊게’사시는 선생님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다.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나이 들어감’을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공통점
은 “일할 수 없는 늙은 몸”이 되는 것이었다.‘노동육체’로 존재하는 여성들이
나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존
재하지 못함을 예고하는 것이다.50대가 되는 것을 ‘늙음’의 표식으로 상징화하
는 한국 사회에서 순이의 선생님은 ‘나이듦’을 다르게 보게 한 ‘역할모델’이다.
우리는 ‘나이듦’의 ‘적당한’모델이 없다.담론화 된 ‘나이듦’을 체화하여 규범에
따라 서바이벌 하는 것이 ‘보통의’삶으로 점철된다.그러나 순이는 “나이 먹는
건 나이 먹는 거다”“늙는 건 늙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고
대한다.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아플 땐 나이를 먹는 구나 느끼고 한편으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그
래 그렇게 생각이 들어.그게 이중성인 것 같아.(그렇다면 나이 먹는다는 건 뭘
까)나이 먹는 건 육체가 늙어가는 거지.정신은 항상 우리 젊을 때 어렸을 때 그
생각.예를 들어 동창을 만나면 그때 성장이 멈추고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는 육
체가 늙어가지 정신은 항상 젊다고 생각해.육체 껍데기만 늙어가는 거지 정신은
(그럼 육체는 별)육체도 중요하지.젊은데 비해 육체가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
지.육체는 빨리 늙어 가는데 마음은 멈춰버리잖아.(미숙,43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세월이 가니까 그렇게 받아들
이면 안 늙어.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오는 것이고.세월이 오는 걸 받아들이면 만
약에 공 같은 거 오는데 오잖아.딱 받으면 덜 아픈데 피할라 그러다가 받으면 더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살면서 터득한거야.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
각을 하면 얼굴 자체가 밝아.불만을 가지고 살면 얼굴에 다 나와.순리대로 받으
라 그래.그게 더 젊어진다고.나는 내가 살면서 그랬어.(숙희,57세)

내가 아니다 라고 보다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느낄 때
도 내가 몇 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흐르는 대로 사는 거지.자연적으
로 다가오면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어떡해.내가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
도 아니고.안 그래?어차피 가는 건데 세월은.(은정,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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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는 것은 육체가 늙어가는 거지 정신은 항상 젊다고 생각해’,‘공
같은 거 오는데 피할라 그러다가 받으면 더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 같고 몇 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사는 거지’라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나이듦’의 의
미들을 가지고 있다.남성중심 사회에서 맥락화 된 ‘나이듦’의 담론 안에서 여
성들은 각각의 ‘나이듦’을 구성한다.여성들이 구성하는 ‘나이듦’의 맥락은 담론
이 부여하는 의미체계와 다르다.여성들은 담론 안에서 자신의 ‘나이듦’에 대해
새롭게 의미부여하는 것이다.‘나이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듦’에 대해 긍정하고 말하는 것은,적극적인 주
체로 자신의 ‘나이듦’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이
‘힘’은 여성들이 살아온 경험과 ‘나이듦’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이는 여성들
의 경험이 ‘역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는 ‘나이듦’을 단일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담론화하
고 있는 구조를 문제화하여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나이듦’의
다양한 의미들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222...‘‘‘나나나이이이듦듦듦’’’의의의 재재재개개개념념념화화화

한국 사회에서 ‘나이듦’의 담론이 문제적인 것은 ‘나이듦’을 ‘상실’로 경험
하게 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은폐된다는 것이다.한국 사회는 여
러 변수들의 고려 없이 ‘나이듦’을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이든
몸’을 ‘비생산적인’것으로 간주한다.그러나 사회가 개념화하는 ‘생산성’의 개
념은 많은 이들을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자본주의 사회는 ‘나이든’노
동자를 위한 다른 방식의 개선보다는 빠른 방법으로 손쉽게 노동자들을 배제
하는 전략들을 취한다.‘나이’가 초래하는 어떤 결함들은 쉽게 완화될 수도 있
다.노동자에게 안경을 제공하고,서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의자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때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일에 재적응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보봐르,1970).그러나 사회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배려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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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기능약화’라는 개인적 차원으로의 ‘취약성’으로 환원하여 개인의 노동
단절을 유도한다.
‘나이든 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노동현실은 ‘나이듦’을 ‘상실’로 경험

하기에 충분하다.이에 대표적인 것으로 ‘은퇴제도’는 국가가 개인을 가장 ‘자
연스러운’방식으로 통제하는 장치로,‘나이듦’에 따른 차별을 가장 ‘치명적이고
은폐된’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40)‘은퇴’제도가 유지
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듦’에 따른 공포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은
퇴’제도는 각 개인들이 해오던 모든 ‘역할’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나이’가 드
는 것은 삶의 한계선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나이듦’에 따라 구분된 사회
시스템에 따라 우리의 욕망도 조절되어야 한다.이러한 ‘나이듦’의 사회구조는
‘나이듦’의 이데올로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그러나 개인들
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조건으로 삶,욕망,경험 등을 각기 다르게 이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론은 재구성될 수 있다.

나이 먹어서 힘들다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힘들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갖다 대니까 무심코 나오는 말이지.
나이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나이 때문이기보다는 담

40)“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복지중심 지원 대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근 ‘일하는 노인’을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
다.1990년대 후반 고령 노동력 활용이 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임을 깨달은 영국은 ‘늙으면 일
터를 떠나야 한다’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영국
은 이 캠페인을 통해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던 기업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여개의 기업
이 연령차별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또한 일찍부터 고
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핀란드는 좀 더 폭 넓은 접근을 시도해 왔다.1980년대부터 국립직
업건강연구소를 중심으로 늙음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고령 노
동자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공서열중심
문화를 가진 일본 역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등은
연령이 올라가면 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전통적인 연공서열제적인 임금구조와 승진시스템이
오히려 고령자 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각국은 노인부양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 전 세계 평
균 22.7%에서 2040년 46%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작용의 조짐이 심상
치 않자 뒤늦게 조기퇴직 제도를 금지했다.노년층을 ‘돌봐야 할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www.donga.com,『동아닷
컴』,200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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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많이 폈거나 술을 많이 먹었거나 어떤 생활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어떤 내용의 문제인 거지.어떻게 생활을 해왔으면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닌
가 생각하는 거지.정말 만약에 늙은 여성을 찬양하면 아마 그러진 않겠지.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 모든 걸 남성의 욕망에 모든 여성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나름대로 협상도 하면서 내 맘대로 늙어 갈 거라고.사실은 가장 좋은 거
는 있는 그대로 자길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비난받지 않는 사회를 원하지.(성순,
45세)

성순은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 무조건적인 수식어로 튀어나오는 ‘나이가
먹어서’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에 대해 비판한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어떠한 내용이든지간에 ‘나이듦’으로 설명된다.‘보편적 상태’로 설명되는 연령
주의 사회에서 성순은 자신의 ‘나이듦’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길 원한다.한국
사회에서 ‘나이듦’,‘늙음’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오로지 ‘생산력’으로의
‘젊음’의 가치만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이든’개인은 없는 듯하다.그러나 ‘늙음’
을 말하지 않고 ‘젊음’은 존재하지 않는다.인간은 늙지 않고 영원히 불변의 자
아로 존재할 수 없다.‘젊은’몸으로만 존재하도록 강제하는 사회는 여성들에게
‘젊음’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도록 하지만 여성들은 자
신의 ‘늙어가는’몸을 긍정한다.여성들에게 ‘몸’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을
유지케 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
들을 몸을 통해 체화했다.여성들 스스로 ‘젊음’과 ‘늙음’에 대해 의미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몸이 아닌 자신의 ‘늙어가는’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래 볼 때 자기한테 온다는 느낌을 터득을 한 게 내가 공을 탁 치면
내가 더 힘껏 치면 더 힘껏 오잖아.살짝 치면 살짝 오고 내가 그 느낌을 터득을
했다니까.철학이야.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철학이야.(숙희,57세)

나이듦은 그냥 자식들이 다 커가고 집안이 기반 잡히고 그런 거지.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야만이 자식들도 커가는 거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왠만큼 기반 틀도 잡히
는 거고.그게 그러니까 나이하고 바꾸는 거야.내 나이하고 바꾼다는 걸.내 청춘
하고 내가 일군 가족 그런 것이 다 성장시키는 것이 내 나이하고 바꾸는 거잖아.
나이듦이란 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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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하고 인생을 바꾸는 거야.(미숙,43세)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젊은’시절부터 ‘나이 들고 있음’을 말해오지만 구
체적인 뜻보다 내 삶을 무난하게 설명하기 ‘적당한’것으로 이야기한다.본 연
구를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돌아본 여성들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통해 자신
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연구 참여자들이 ‘나이듦’을 구성하는 방식은 담
론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통해 의미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체
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딴 사람처럼 돈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다 그렇게 말 하는데 다 자기 삶
아냐.주어진 삶.그거 따라가야지 뭐.지금 내가 늙어서 돈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가요 그때 가봐야 알지.몸은 좀 불편해도 정신만 말
짱하면 뭐든 할 수 있어.그리고 양쪽 노인네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돈이 있어도 필
요 없고 돈이 없어도 필요 없어.어차피 갈 땐 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나이
들어 사는데 그렇게 불편 없다고 생각해요.(순이,47세)

순이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노인답게’늙어가는 것으로부터 탈
피한다.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놓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의 ‘노
년’이 전제된 것이다.‘나이듦’을 ‘죽음’의 시간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여기는 생
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필수적이다.

‘나이든’개인은 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늙고
나약함’이 ‘노인’과 동일시되는 우리사회의 지배문화는 이미 ‘젊음’의 가치를 선
택했다.이러한 ‘나이듦’의 이미지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정해진 ‘연령
규범’에 의해 유지된다.우리의 삶을 강제하고 있는 ‘연령규범’은 문화 속에 자
리 잡고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다움’을 유
지하도록 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욕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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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개인은 상상력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경험을 구성하고 담론을 재구성하면
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경험은 담론 안에서 구성되어 의미화 되는 것으로 모
든 여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구성하지 않는다.같은 나이대의 여성도 주체가 처
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동일한 나이대의
동일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생애주기에 따라 정해진 삶을 살아가도록 시스템
화 된 사회는 각기 다르게 조건 지어진 여성들의 삶을 배제하고 단일한 것으로
‘여성’을 범주화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하는 ‘나이듦’은 자신의 구체적 맥락에
서의 ‘경험’과 ‘기억’으로 체화된 것이다.여성들이 위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이듦’에 대한 의미화가 구성된다.여성들의 경험은 담론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미 해석이다.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서 담론의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여성의 ‘나이듦’이 부정적으로 담론화 된 사회
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나이듦’을 듣는 것은 담론의 구조와 맥락들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여성들은 담론 안에서 경험을 가지며 경험을 통해 주체로 구
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젠더화 된 ‘나이듦’으로 구성되고
있는 ‘중년여성’담론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
으로 ‘나이든다’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는 젠더를 체화하는 방식처럼 수
행적으로 체화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나이’의 파악은 중요하다.한
국 사회에서 ‘나이’는 일상적인 삶에 작용하는 통제수단이 되었다.‘나이’에 따
라 시스템 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생애주기에 따라 인생과업을 나누
며 개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기준으로 작용한다.개인은 일생을 ‘나이듦’의
경계에서 ‘나이대’에 맞는 ‘평범한’삶을 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나
이듦’에 따라 세대를 범주화하고 각 세대에 맞는 ‘적합한’삶을 영위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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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통제 전략이
다.‘나이듦’의 범주화는 ‘정상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삶에 자연화 되었다.
‘평범한’,‘정상적’이라는 규범화의 전략은 ‘다르게’상상하는 삶을 ‘비정상’으로
간주한다.이러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개인에게 작동
하면서 다르게 구성되는 삶의 맥락들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나이듦’을 ‘자본화’한다.여성의
몸은 ‘젊고 건강한’것으로만 존재한다.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은 여성
의 몸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소비주체로 등장시켰다.미디어는 ‘과학
적이고 체계적으로’관리된 여성의 몸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에게 ‘경쟁력 있는
몸’이 되라고 경고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것’으로만 유효한 여성의 ‘나
이듦’은 소비시장의 전략으로 아주 유효하다.날로 커지는 성형 산업과 미용 산
업은 여성의 ‘늙음’을 지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 스
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젊음’을 욕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듦으
로써 여성들에게 ‘늙음’과 ‘젊음’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여
성의 ‘나이듦’은 남성들과 달리 젠더화되어 구성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일생 동
안 ‘젊은’여성이기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에 위치 짓는다.

셋째,‘중년여성’담론은 ‘나이듦’을 범주화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
의 전략적 의도로 구성된 가부장제의 산물이다.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듦’의 범주화의 맥락으로 담론화 된 ‘중년여성’담론은 ‘중산층’을 대상으
로 담론화 된 것이다.‘중년여성’을 대표하는 ‘빈둥지 증후군’,‘폐경’등은 그것
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
성들에게 ‘몸’은 ‘여성성’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육체’로 존재한다.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젊음’을 지속시키기 위
한 수많은 ‘몸 관리’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그러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 데
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
는 돈은 그리 넉넉치 않다.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부정적으
로 담론화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범주화하는 ‘중년여성’담론은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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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의미화하고 있는 맥락들을 은폐한다.
넷째,여성들이 ‘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들의 축적된 생애에서 ‘기억’

과 ‘해석’으로 선택된 것들이다.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여성의 ‘나이듦’이 문제로 드러나
는 것은 여성들의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비전 없는 미래’를 맞게 될 위기에 놓
이도록 하는 결핍된 사회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
이 가부장제 권력에서 자신을 살아남게 하는 수단이 됨을 확인한다.자신을 둘
러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몸을 통해 체화하며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여성들
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늙음’을 의미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몸이 아
닌 자신의 ‘늙어가는’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로 시스템화 된 한국사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욕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나이듦’
은 ‘나이 들어버린’어떤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이 들어가
고 있는 삶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본 연구는 이성애적 결혼제도에서 ‘정상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나이듦’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제도 밖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는 것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듦’을 맥락화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정상성’으로 간주되는 이성애 결혼제도 안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를 갖는다.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족제도’안에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
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조건’을 드러내고
‘나이듦’을 새롭게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
되는 ‘나이듦’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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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focusesontheconceptualizationofthediscoursedmeaningof
'aging'inthislifecourseageism societyaswomen'sexperience.Byuncovering
thediscoursethroughwomen'svoice.thispapersearchesoutapossibilityof
transformingpowerstructureofdiscourse.

Allthe interviewees on this research understood 'aging'through
'experiences'and'memories'imprintedinone'sconcretecontext.Thatis,the
meaningof'aging'couldbecapturedthroughwomen'sdiverseandconcrete
realities.Reorganizingwomen'sexperiencesthroughdiscourseisalreadyan
interpretation.Thus,thisresearchisaboutunderstandingthepowerstructureof
discoursesthrough women'sexperiences.Asthissociety makediscourses
negativelyonwomen's'aging',hearingwomen'sagingthroughwomen'svoice
would beuncovering thestructureand contextofthediscourse.Women
experiencewithinthesediscoursesandfrom theseexperiencewomenbecame
agency.

Negativediscourseformulaofwomen's'aging'inKoreansocietygive
warningstowomentobearup'feminity'andkeepfitnessof'youngbody'.
howeverwomen contextualize one'sbody through theirown experience.
Women'sexperienceof'aging'variesastheyaresituatedindifferentsocial



positions(sex,age,race,class,regionetc)andthecontextof'aging'varieswithin
theirconcrete'livingconditions'.Therefore,women'sdifferencesincomprehendingtheir
'aging'makesafissureinthisunifiedlifecourseageism society.

Basedonthisthinking.thispaperfocusesonthelivesofwomenintheir
40sand50s.Focusingontheexperiencesofwomenwhohavesituatedas
'middleagewomen'ingendered'aging'discourses.thispapertriestoexamine
howthissocietyinterpretswomen's'aging'.Theconclusionofthisresearchisas
follows;

First,'age'inKoreansocietyprescribespersonalidentityanddelimitsocial
position.Grasping'age'isimportantinmakingrelationwithotherasitisan
embodimentsimilartoembodyinggender.Utilized asacontroldevicein
people'slife.ageservesasan'universal'standardforindividualwholiveina
systematizedlifecoursesocietybasedon'biologicalage'.Peoplelivewithinthe
limitsof'aging'andtrytobear'ordinary'lifefittedalongwiththis'age'based
lifecourse.Inthislifecourseageism society,everyindividualinterpretother
people's socialized experience as one's own.Thus,women's experience
emphasizethesocialdiscoursesof'aging'andfrom thisprocesswomencould
differentiatethingsbetweenshechoseandnot.Throughtheirlifecourse,women
confrontsthesituationofbeingawareof'aging'ratherthanbeawareof'aging'
withinthiscultureof'aging'.Beitoutofitsimaginativepower,individuals
keeptheirsocialorderbyinterpretingexperiencesandreorganizingdiscourses.

Second.thiscapitalisticpatriarchalsociety'commercialize'women's'aging'.
Inthispatriarchalsociety,thepowerofcapitalhasmadewomen'sbodya
commodityandalsoanagencyofconsumption.Massmediaarekeepsending
imagesof'scientificallyandsystematically'controlledwomen'sbodyandenforce
womentokeepthemselves'abodywithcompetitivepower'.Thus,womenin
theirmiddleagesbecometargetsofthisconsumermarket'sstrategy.Through
thisevergrowingindustriesofplasticsurgeryandcosmeticswomenfindway
tocontroltheir'oldness'and'youthfulness'asachoice.



Third,thediscourseonthe'middleagewomen'arebeingcategorized
through'middleclass'.Therepresentativeterm for'middleagewomen',for
example,'emptynestsyndrome'and'menopause'weremadebyandfrom
middleclasswomen.Asforwomenintervieweesfrom thisresearch'body'was
a'laboringbodytoarnone'sbreadandliving'ratherthanaplacefulfilling
'feminity'.Toconsumemassmedia's'bodyshaping'commodities,womenneeds
'money'and'time'.However,womenspentmostoftheirtimein'labouring'
andwomenwhohavelittleresourcesearnmoneyrelativelylow.Thus'middle
agewomen'discoursecoversupthemanifoldsofwomen'scontexts.

Forth,women'sconstructionoftheirexperiencesisdonethroughthe
selectionof'memories'and'interpretation'.Womenempowerthemselvesthrough
'aging'experiencesastheyinterprettheirrelationshipsandlives.Theproblem
thatarisefrom women'sagingisnottheagingofwomen'sbodiesbutthe
existenceofthesocialstructurethatputswomeninthecrisisofthe'future
withoutvision'.Inthissense,women'sbodiesbecomeameansofsurvivalin
thepowergridofpatriarchy.Womeninterprettheirlivesastheyembody
concreterealitiesthroughtheirbodies.Womengiveameaningtoyouthand
agingthroughtheirexperiencesofyouthandagingandhopeforasociety
wheretheywouldbeabletodisplaynottheiryouthfulbodiesbutagingbodies.
Itisawishtomovefrom asocietyoflifecourseageism thatforcewomento
maintain'-fulness'toasocietywhereindividualcandesireandlivefully
regardlessofage.Agedisnotastateof"havegottenold"butaprocessof
continuouslyaging.

Neverthelessthelimitationsofthisstudyareasfollows.Thisstudyfocuses
on women's aging within a boundary of'normalfamily'centered on
heterosexualmarriage.Asaresult,thisstudydoesnotdealwiththeagingof
womenwhoexistoutsidethepatriarchalsocialsystem.Furthermore,thestudy
onagingmustpayattentiontonotonlytowomenintheir40-50sbutalsoother
agesanddifferent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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